
유럽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점을 주의하라

최근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에 앉아서 바이어들을 기다리기보다
는 해외시장을 직접 노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출이 성사되기까지는
해외 바이어 발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계약 체결, 그리고 기타 제반 무역 실무
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국 및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바이어와 상담하는데 있어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면? 보따리
를 싸들고 고국으로 헛걸음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스페인에 대해 혐오감을 품고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
바이어와 상담시 상대국의 문화 및 성향, 상관습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결코 소
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에 KOT RA에서는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입
수한 『주의해야 할 상대국 문화, 실제적인 바이어 여행 지침서(Achtung, Kultur!
Ein praktischer Wegweiser für internationale Geschäftsreisen)』를 토대로 유럽
15개국 바이어들의 상관습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 명 특징 및 주요 상관습 주의할 점

영국

·제품에 대한 철저한 질문과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업무상 식사를 같이 할 때 저녁 식

사보다는 간단한 점심 선호

·정확한 시간 약속은 오히려 금물

⇒상대에게 10- 20분의 여유를 주어야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관

대한 태도 취함

·곧장 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대화는 금물

·관련 영문 서류에 서투른

표기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선물은 엄격히 금지됨

·지나친 신체적 접촉은 금물

독일

·정확성이야말로 독일인의 특징

·상거래활동은 간결하되 활기차게

임함

·특히 북독일에서는 종교적

인 주제나 정치 현안에 관

한 언급 삼가야

프랑스

·업무상 협의 전에 먼저 간단한

일상대화를 나눔

·불어를 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서면상 거래보다는 직접 접촉해야

효과적임

·명함에 학위 기재는 가급적

삼가야.회사내 직책은 기재
·프랑스내 외국인 문제는 민

감한 사안

·덩달아 비판하는 것은 금물

이태리
·협상에 매우 능숙, 융통성 있는
태도, 상대방의 입장 배려

·이태리 남부와 북부간의 갈

등에 관한 언급 삼가야

핀란드

·업무상 고객과 함께 사우나를 방문

·대개 침착하고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림

·옷차림, 올바른 태도, 명확
한 말, 정확성에 주의해야
·급속한 결정 촉구는 삼가야

노르웨이

·상호간에 친칭 사용이 일반화 됨,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함

·공중 석상에서 제스처나 큰 목소리

는 어색하게 느껴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서 벗

어나지 말아야

·친분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하는 선물은 금물



국 명 특징 및 주요 상관습 주의할 점

벨기에

·즐겨하는 대화 주제는 가족, 휴가,
스포츠

·정확히 시간을 맞춰 도착하면 오히

려 실례.보통 15분정도 여유를 둬야

·지역별로 사용 언어가 다름

에 주의해야

·상담과 협의는 짧으면서도

핵심을 다루어야 함

화란

·안면을 익힌지 얼마 되지도 않아

친칭 사용: 무시하는 태도는 아님
·관용이 주요 덕목

·초청은 가급적 점심을 이용

·의견 충돌이나 논란은 대개 협의를

통한 해결 모색

·친절 이상의 의미가 담긴

선물은 곤란

·소개할 때 학위나 기타

칭호는 삼가는 게 좋음

·비판은 예민하게 반응하므

로 주의해야 함

스페인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이 강함

·개인적인 친분이 무엇보다 중요

·바캉스 시즌(7/20- 9/15)은 업무상
협의가 거의 불가능

·대금 지불이나 지불 조건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둬야 됨

·협상 도중 압박감을 느끼게

해선 곤란

스위스

·정확성이 매우 중요

·회사내에는 위계 질서가 거의 없음

·철저한 장인 정신 및 상인정신

·겸손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

·비엔나식의 친절은 금물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해야 함

·중간에 말을 가로 채거나

하면 안 좋은 인상을 남김

그리스

·유럽의 발상지라는 높은 자긍심

·예의 범절을 중요시함

·서로 소개할 때는 자유스럽게

·개인회사들은 위계질서가 강함

·남자주인에게 와인을 선물

하면 탐탁치 않게 여겨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
락을 쫙펴서 내미는 건 금물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 주의

룩셈부르크
·신중하고도 요점이 분명하며 논리

적인 태도를 취하면 호감을 사

·초대받을 때는 값비싼 선물

준비하면 유익

덴마크

·시간 약속을 무척 잘 지키며 질서

의식이 뛰어남

·상담시 직선적이며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효과적

·군주제나 여왕가에 대한 부

정적 언급 삼가야

·국기를 게양할 때 덴마크

국기도 게양하면 호감을 사

포르투갈

·상담은 상당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임

·개인적인 면식이 매우 중요

·지불조건과 물품인수 조건

은 명확히 해 두어야

·제품 설명이나 포장에 스페

인어는 금물

아일랜드

·타인에게 친절하며 상대방의 입장

고려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순간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

·유머 감각을 높게 평가

·종종 자국에 대해 우수개소

리를 하지만 덩달아 따라

하는 것은 금물

·북아일랜드 사태에 관한

언급 삼가야



영국, 유머를 갖추면 금상첨화

1. 개관

영국은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세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측 파트너를 만날때는 상대방 출신 지역을 알아두는게 좋다. 출신
지역을 잘 모르면서 싸잡아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부르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출

신 영국인들에게는 큰 실례를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잉글랜드 지역 출신과
상담할 경우에는 전체 영국을 지칭하는 의미로 England 혹은 English란 표현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외 지역 출신 영국인들을 만날 땐 전체 영국을 지칭하는 표
현으로 Great Britain 혹은 British를 사용하면 좋다.
참고로 영국을 지칭하는 표현은 Great Britain, United Kingdom, British Islands
등 여러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reat Britain :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United Kingdom : Great Britain에 북아일랜드가 포함된 개념이다.
British Islands/British Isles : 지리적인 개념으로서 Great Britain, Irland,
Channel Islands, Isle of Man 전체를 포함한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영국은 사회 계층간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로서 각 계층은 부분적으로 서로 상

충하는 이해 관계를 좇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년 간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
은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영국인들은 천성적으로 보수적 색깔이 강하며 또한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전통에 소중하게 여겨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성향은 왕실에 대한 애착에
서도 엿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왕의 생일날 성대한 군사퍼레이드를 벌인다든
지 사회적인 관습(예를 들어 여왕을 위한 건배, 특정 요리 및 술 선호), 스포츠행
사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영국인들은 스포츠를 무척 즐겨하며 수세기
에 걸쳐 내려온 특정 의식 및 행동방식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영국인들이 발전을 꺼려한다고 오해해서

는 안된다. 특히 이러한 영국적 취향과 관습을 비판하거나 경멸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한편 북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전체 인구의 약 35%가 무신론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영국인들은 보통 예의바른 민족으로 불리운다. 특히 대화도중 “Please" 나
”Sorry", "T hank You", "Excuse Me" 과 같은 표현을 자주 하는데서 그러한 면
모를 엿볼 수 있다. 심지어 기타 유럽국가 사람들은 굳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인들의 이러한
언어 습관과 뉘앙스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들은 적절한 응답을 찾지 못해 애를 먹

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영국인들은 예의바를 뿐 아니라 상
대방의 실수를 짐짓 모른 체 넘어갈 정도로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 근로자의 45%정도
가 여성이다. 이는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조(예를 들어 모성보호, 유아원 및 유치원 설립 등)는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은 급료를 받는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절반 정도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영층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EU 국가중 최고에 속하며 특히 서비스 분야, 공직 분야에서 고
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간에 소개법은 전통적인 예절이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방 남성이 왕족이라
든가 매우 높은 사회적 신분을 지닌 사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을 우선 존중

하는게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이에 따라 소개를 할 경우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소개가 된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더 연로한 자에게 먼저 소개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소개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영국인들은 공식적이며 예절을 잘 따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는 과

장된 표현이다. 직장 동료들간에는 처음부터 상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며,
이런 관행은 상호간에 아직 공식적으로 만나 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업무상의 접촉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소개할 때
원칙적으로 ○○○ 박사라든가 하는 학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삼가는게 좋다. 내
심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Doctor라는 표현은 의사 학위를 딴 사람에게만
사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격식을 갖춘 연회같은 데 초대될 경우 그 행사에 알맞은 복장이 초대장에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Lounge Suit라 하면 남성에겐 검정색 평상복, 여
성에겐 우아한 오후 의상이 추천됨을 의미한다. Dinner Jacket 혹 Black T ie라
적혀 있으면 약식 남성 야회복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행사에 초대될 경우 White
T ie라 하면 연미복 또는 야회복을 뜻하고 그 행사가 낮동안에 벌어진다면



Morning Suit를 입고 참석하라는 뜻이다.

한편 B.Sc.(Bachelor of Science in Economics), Ma(Master of Arts )등의 학위
는 이름 뒤에 기재되며 회사나 단체내에서 직위를 나타내는 FCA, A.I.F.F같은 약
어 표현도 종종 보게 된다.

EU의 공동체적 성격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영국인들 가운데는 자신
을 EU내 한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물론 이것이 철저
한 민족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면 좋다. 이런 특성상 영국인들은 외국인에게 그리
개방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업무에 임하는 영국인들의 특징으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 나서지 않고 사양하는 태도로
인해, 친절하긴 하지만 약간 거리를 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인들은 스포츠(특히 크리킷, 골프, 경마)와 날씨에 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
는데, 특히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 저런 대화를 시작하는게 자연스
럽다. 사변적인 주제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대개 대화를 회피하는데 이는
영국인의 특성상 실질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인 부부를 식당에 초대할 경우 아내가 남편의 우측에 앉도록 배려해

야 한다. 이 밖에도 안락의자는 모임에서 제일 연장자에게 배려됨도 유의해야 한
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석한 이들이 이런 것을 안따지고 그냥 편한대로 앉으려
할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그 자리에서 제일 나쁜 자리는 초대한 사람 자
신이 차지하는 한에서 말이다.

3. 상거래 활동

영국 기업인들과 업무상 관계를 추진해 나갈 경우 그 특성이 기타 대륙 국가와

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의 상거래 활동은 대륙보
다 그 진행과정이 느리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과거 극심한 경기 부진은 영국 기
업들을 상당정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효율성 추구, 감량 경영, 생산비 절
감 노력, 생산성 제고, 공격적 마켓팅 등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영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위계 질서가 강해 피라미드식 명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과거 상부의 엄격한 통제 및 결정 지침을 중시하던
기업문화에서 체계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경영구조가 중시되는 기업문화로 탈바꿈

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들은 회사 자체의 직업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전공한 것을 더 심층

적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팀워크 정신과 공정성이
며 회사내의 위계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경력은 근무연수, 인간
관계, 바른 태도, 사교 여부에 좌우된다. 당연히 회사내에서 개인주의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엉뚱하고 비뚤어진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영국 기업들의 경영층은 효율성, 결단성, 엄격함, 강인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회사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경영자의 경영
능력에 대해 묻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종업원들이 경영자를 평가하는 최우
선기준은 효율적인 회의 주재, 같은 직급 혹은 하급 직급과의 의사소통 여부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조사를 반영하듯이, 대개 상부의 명령 및 지시는 정중한 요청
의 형태로 둔갑해 하달되는게 일반적이다. 하급 직원들은 지침을 기다리지만 그
러한 지침을 실행하는 와중에는 상부의 간섭이 배제된다. 영국인들은 고유의 내
성적인 성격과 사람과의 접촉에 능숙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인해 동료들간에도

정확하고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한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유대나 소속의식보다
업무에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게 영국 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경영자의 역할을 직장내 업무 분위기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
여하며 추진한 업무를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하는 코치의 역할로 보는 시각이, 비
록 그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 경영층과 직원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국 기업에서 회의가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잠시 다른 일로 회의장
을 떠난다거나 전화로 인해 회의가 방해된다든가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연히 회
의 시간에 늦지 않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의는 시간에 관계없이 논의하는
사안의 결론이 날때까지 계속 되는게 일반적인데 회의 주제가 다만 향후 회의 일

정을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회의는 보통 일상적인 사교적 대화로 시작되고 끝나는 등 그렇게 격식을 차리

지는 않는 편이다. 회의 참가자들이 서로간의 의견 불일치로 회의를 끝내기보다
는 되도록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회의의 진행은 참가자중
한 명이 특정 안을 제안해 토론에 부쳐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제안된 안이 채
택되면 일반적으로 그 안을 제시한 사람이 집행 위임을 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회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전 로비활동을 펼

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로비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을
뿐더러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과 관점에 대해 미리 들은 바가 없이는 단지 하나의

사안으로 회의 참석자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상 면담을 위해 방문할 경우 서신으로 미리 영국측 면담자의 직위 등에 대

해 명확히 알아 두는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외국인 방문
객은 대개 전무 이사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전무 이사는 다만 구매
결정만 내릴 뿐이고 실무는 구매부서나 다양한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전무 이사 앞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몽땅 제시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한편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영국측 면담자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허름한 옷차림을 입었어도 그 사람이 바로 구매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접촉할 경우 항상 일상 대화로 시작하면 좋다. 영국에 대한 비판은 피
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라디오나 일간지, T 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리 영국인들
의 관심을 끌 만한 스포츠 소식,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영국측 면담자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되 인사가 끝난 후 곧장 팔고

자 하는 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대화는 금물. 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양
해를 구하고 다시 물어 보라.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하자가 될 게 전혀 없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자신들도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평범한 메니저들은 다만 영어를 할 뿐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어 등 외국어는
시원치 못하다.

한편 관련 서류(설명서, 가격표 등)를 구비할 경우 정확한 영어로 기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격은 파운드/실링 단위로 제시되어야 한다. 영국 기업인
들은 자국 화폐인 파운드와 외국 화폐의 전환시세에 대해 익숙치 않아 외국 화폐

로 가격 제시를 하면 대개 의심쩍어 하기 때문이다.

면담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기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그의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마
라.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서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상담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채게 하라.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질문에 구체
적으로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펼치라. 그렇다고 아는 체하는 인상을
남기진 마라. 상대방이 제품 품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거나 타사의 제품이 더
낫느니 하는 등 공세를 펴올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조목 조목

반박하도록 하라. 그렇다고 빠져 나갈 구멍도 없게 상대방을 몰아쳐서는 안된다.

영국 바이어들, 특히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이들은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도중에 대화가 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경
우에도 시간은 충분하니 여유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업무상 같이 식사할 경우 영국인들을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저녁 정찬보다는

간단한 점심을 선호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라. 식사 예약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
요한데 예약한 자리라도 30분 이상 지나면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
영국인보다 미리 앞서 도착하는 게 좋고 같이 오면 더욱 좋다.

영국인들은 내기를 좋아한다. 스포츠 경기건 선거이건 내기를 잘한다. 이런 경
향 때문인지 EU국가중 주식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서면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우선은 편지로 하는 게 좋으며 그 다음에 팩스

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문구에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인은 외국인이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도 관

대한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서류나 기술적 자료들에 잘못된 표현이나 문구가

있어서는 안된다. 괜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처가 대기업인 경우 정확한 부서, 나아가 수신자의 이름까지 기재해야 한
다. "Dear Sir" 나 “Dear Madam" 등과 같은 표현은 대상이 모호하므로 ”Dear
Mr./Mrs .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끝인사말은 서두에
구체적으로 수신자를 명명했으면 "Yours Sincerely" 혹 “Sincerely Yours"로 마치
면 되고 ”Yours Faithfully"같은 표현도 사용된다.

팩스를 주고 받을 때는 수신인 및 주소, 발신인, 관련사항, 총 몇장이 발송되는
지 등이 기록된 팩스 표지를 사용해야 함을 염두해 두라.

한편 전화상으로 통화할 경우 교환에게 전화하고자 하는 상대방 부서 및 이름

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영국에서 업무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날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많은 영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소매상들은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작은 선물일지라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음악회, 오페라 등과 같은 행사에 초대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 사실 어떤 초대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
지 못한가 판가름하는 기준은 매우 미묘하다. 따라서 초대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
지 않는 경우는 아예 삼가는게 좋다.



◆ 영국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관습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한
약속 시간에서 약 10-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도착하는게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뜻
이다. 이것은 초대받을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19시 30분부터 20시 사이
라고 하면 적어도 19시 50분까지는 도착해야 함을 의미한다.

◆ 한편 유머를 갖추면 금상첨화. 유머는 개인생활에서건 혹은 업무상이건 긴
장을 풀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국인

들은 유머를 매우 중요시한다.

◆ 자신을 Mr. ○○○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신 성이나 아니면 이
름 전체를 말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성 앞에 Mrs./Ms.를 붙
이는 게 바람직하다.

◆ "How do you do?"라는 인사말에는 굳이 다른 대답할 말을 찾을 필요없이
그냥 "How do you do?로 답하면 좋다. 이 인사말은 실제 어떻게 지내는 지를 묻
는다기보다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기 위해 별 의미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

이기 때문이다.

◆ 지나친 신체적 접촉이나 거친 동작은 영국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므

로 삼가야 한다. 악수는 대개 처음 소개할 때만 하고 그 후에는 그냥 인사말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운데는 악수로 인사하는 경우가 더 많
아지고 있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 택시를 탈 때 미터기에 나타난 주행료는 각 개인별로 부과된다. 유아를 제
외하고는 한 사람 추가되거나 짐을 실을 경우 추가요금이 더해진다.

◆ 미터법 도입이 사실상 완결되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아직도 옛 도량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옛 도량형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 영국에서는 평일에도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심(런던 금융
가)에서는 짙은 색 옷이 선호된다. 여성들은 색깔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는다. 한
편 푸른 신사복 상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콤비는 삼가는 게 좋다.

◆ 무분별하게 팁을 지불하는 것을 지양하는게 좋다. 단 택시를 타거나 레스토
랑에서는 예외이다. 영수증 위에 “팁 포함(Service Charge Included)" 문구가 있
는 경우 팁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이 반올림해서 파운드 단위로 지불하면 되고

"팁 포함 안됨. 혹 선택사항(Service Charge Not Included or Optional)”이라는 문
구가 있으면 10- 12.5%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독일, 정확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1. 개관

독일은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국토 총면적은 약 357,022km2
이며 인구는 ‘95년 기준 약 81백만명에 달한다. 이중 외국인은 약 730만명 정도이
다.

독일은 ‘90년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냈는데 구동독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이 과거 서독 지역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 정도 발

전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극단의 이데올로기가 각인시
켜 놓은 정신적·기질적인 상이성이 동·서독 주민들 가운데 아직도 흔적을 남기

고 있고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상관습이 불러온 충격으로

말미암아 구동독 주민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적의와 불신감이 형성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독일 인구의 대략 2/3가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 개신교와 카톨릭 인구수는 비
슷하지만 개신교가 약간 더 많은 편이다.

독일인들에게 선물을 해도 좋지만 그렇다고 보답 차원에서 선물한다거나 혹 뇌

물성으로 선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업무상 협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 같은 데
초대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정확성이야말로 독일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방문을 하거나 물품을 인
도하거나 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 항상 정확성을 기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약속한
기한을 어긴다든지 하면 거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유의해야 한

다.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파트너가 정확하지 못해 약속을 어긴다든지 할 경우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할 때도 말에 정확을 기하면 호감을
살 수 있다.

독일에서 상대방을 부를 경우 보통 “Sie"라고 부르거나 상대방의 성을 부르면
된다. 직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통 Dipl.ing같은 학위는 사용되지만 박사학
위나 교수신분을 나타내는 Dr.나 Prof.같은 칭호는 여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업무상 서신 교환을 할 때 구체적인 수신자가 불분명할 경우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이라고 기재하면 좋다. 여성의 경우 여성형 칭호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장의 경우 Frau Präsidentin, 부장의 경우 Frau Direktorin이라는 여
성 칭호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인사를 할 때 악수가 무난하며 여성에게는 손에
입을 맞춰도 좋다.

레스토랑에서 팁은 보통 정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불할 필요는

없고 택시를 타거나 그외 서비스를 받을 때는 10% 정도 팁을 지불하면 된다.

3. 상거래 활동

독일인들은 그 민족적 특성에 걸맞게 간결하되 활기차게 상거래 활동에 임한

다.

독일은 특별히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를 중요시하는 시장이다. 즉 제품의 품질,
디자인, 포장이 가격보다 더 중요시된다. 특별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품질 보
증과 A/S에 만전을 기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매력이 있는 중년 계층의 소비자들 사이에 고품질의 외국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간 가격의 소비재의 경우 현대적 디자인이 선호되
는 경향이 뚜렷하다.

고소득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실버시장도 전망이 밝다 할 수 있

다.

현재 독일 기업들에서는 팀워크제가 확산되는 중이며 상하 위계 질서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독일측과 상담에 임할 경우 우리측에서 꼭 상급자가
나설 필요는 없다. 독일측 담당자는 대개 협상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특별히 북부 독일에서는 종교적인 주제나 정치적인 사안은 가급적 언급을 삼

가라.

◆ “Ossi(구서독 지역 사람들이 구동독 지역 사람들을 비하해 부르는 칭호)"
"Wessi(구동독 지역 사람들이 구서독 지역 사람들을 비하해 부르는 칭호)"니 하
는 표현은 매우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 독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자동판매기나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야 한다.



◆ 택시를 이용할 경우 잔돈을 준비하는게 좋으며 지폐로 지불할 경우도 50마르
크를 넘지 않는 지폐를 사용하는게 좋다(100마르크 지폐는 종종 기사들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프랑스, 업무상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일상대화를

1. 개관

프랑스는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전통
을 그리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프랑스인들에게 꼭 특별한 선물을 줄 필요는 없지마는, 보통 모짜르트 음반이
나 과자류 같은 작은 선물을 주면 기뻐한다.

과거 업무상 프랑스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는 프랑스인들이 시간에

정확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프랑스인들은 어떠
한 경우에든지 상대방이 예의를 가지고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예
를 들어 상대방이 프랑스어로 말하면 무척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프랑스
인들에게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간해서는 외국어로 이야기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는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줍음을 느끼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차별대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남녀의 권리가 공
히 차별없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명함에 학위를 기재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
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내 직책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명함은
첫 대면에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인들은 그림을 사랑하고 너무 긴 장문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구가 아름답

게 쓰여졌는지에 관심을 더 두기도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은 대개 정식 가격에 포함되는게 일반적이다.

3. 상거래 활동

업무상 외국인과 만날 경우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애



착을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어를 모를 경우 통역을 내세우면 좋다.

프랑스인들의 제품 취향을 살펴 보면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디자인 제품 및 하

이테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색깔과 디자인에 특별한 취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해 프랑스인과 접촉해 나간다면 상당히 유익한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제품의

완전성보다는 독창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프랑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는 매우 중요하다. 제품 설명서는
당연히 프랑스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지에 광고를 싣는 것도 효과적인 판촉
전략이다.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Dr나 Mag등 학위를 나타내는 호칭은 가급적 삼가는게 좋다. 특히 명함에 이
런 호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 업무상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인들은 곧장 업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일상 대화를 먼저 시작함

으로써 분위기를 형성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 프랑스내 외국인 문제에 대한 질문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삼가라.

◆ 프랑스인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며 자기 지방의 자연풍경이 뛰

어나다는 등의 칭찬을 들으면 무척 기뻐한다.

◆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데 필요하다.

◆ 자동차를 타고 비지니스 여행을 온 경우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호텔 주변에서도 주차문제가 골치거리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전시회인
Apris- Porte De Versailles와 Paris - Nord는 오히려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더 쉽
게 찾을 수 있다. 반면 다음으로 큰 전시회인 Le Bourget에 갈 경우는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 호텔, 특히 전시회 근처 호텔들은 상당히 서둘러서 예약을 해 놓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 프랑스에서는 독일과는 달리 전시회 장소 부근에는 소모품을 살만한 매점이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파리에서 한 번 물건을 사러 나가면 대략 한
시간 반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이다.

◆ 프랑스에서는 규정을 살짝 바꾸거나 결정된 사항을 일시적으로 번복하여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
프랑스인들은 비교적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편인데, 어떤 구체적인 플랜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경
우에도 전혀 주저함없이 일을 결정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 서면상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프랑스인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중요
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지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 프랑스의 상류층 소비재 시장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 색상, 크기 등과 관련,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언가 기발하고 새로
운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좋다.

◆ 프랑스인은 자국 정부나 기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곤 한다 그렇다고

덩달아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벨기에, 서로 다른 언어권이 있음에 주의

1. 개관

벨기에는 입헌군주국이며 1993년 이래로 플란더스(Flandern), 왈로니아(
Wallonien) 그리고 수도 브뤼셀(Brüssel)의 세 지방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각 주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벨기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불어, 화란
어, 독어이며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우세하다. 벨기에 국왕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
요소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국민 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

다. 한편 벨기에를 방문하는 바이어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벨기어가
다언어 국가임을 알고 해당 언어 지역에서는 타지방 언어를 사용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2.1 플란더스 지방

보통 플란더스인들은 가족간의 유대가 무척 강한 편이다. 자녀들은 대개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다. 집안 잔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즐긴다. 가족들간만의 잔치일 경우 식사가 다소 간소한 편이지만, 공식적으
로 초대하거나 할 경우 최고급 음식을 차리곤 한다. 이런 모임에서는 주로 맥주
를 즐겨 마시지만 와인도 좋아하는 술의 하나이다.

적어도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은 플란더스 사람들에게는 위신

에 관한 문제다. 플란더스인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목표가 뚜렷하며 일을 능숙히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대개 외국어, 즉 불어 외에도 영어, 독어를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 플란더스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방에 대한 애착이 강하
여 자신들을 벨기에인으로 여기기보다는 먼저는 플란더스인으로, 더 나아가 플란
더스인으로 여기기보다는 현재 사는 지방 혹 도시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

다. 한편 플란더스인들은 다소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유
머 감각이 부족하고 표현이 간결하며 직설적인 것도 이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다.
즉 플란더스인에게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제스처도 그리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
니다.

플란더스인들이 즐겨하는 대화 주제는 가족(특히 자녀들), 휴가, 스포츠 등이다.



벨기에에서는 하이킹과 함께 축구가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업무상 관계를 맺는
상대방을 축구 경기장에 초대하는 게 매우 흔한 일이다. 한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지역주의, 언어분쟁 등과 같은 주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언
급을 삼가면 좋다.

개인적으로 초대받은 경우 정확히 시간을 맞춰 도착하면 오히려 실례가 된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너무 늦어지는
것도 실례가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무상 초청은 가능한 한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좋다. 플란더스인들은 저녁 식
사를 보통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선물은 꽃이나 사탕, 한국을 소
개하는 책자 정도가 무난하다. 플란더스인들은 옷차림에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편은 아니다. 주로 고풍스런 스타일을 선호하며 너무 맵시를 내지 않는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팁을 그리 많이 주는 편은 아니다.

2.2 왈로니아 지방

일반적으로 왈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을 벨기에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플란더스인

들보다는 더 뚜렷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플란더스인들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고 외향적이며 즉흥적이지만, 반면 약간 가볍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언어는 격식을 차린 정선된 어구가 많지만 동시에 생생한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왈로니아인들은 예의 범절과 특정 의식 등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옷
차림도 다소 격식을 차리는 편이며 플란더스인들보다 더 세련된 의상을 선호한

다.

대화 주제로는 스포츠, 음식, 음료, 문화에 관한 것이 무난하다.

선물은 사탕, 꽃, 와인, 위스키, 샴페인 등이면 좋다.

왈로니아인들은 되도록이면 근사한 식사를 원한다. 따라서 업무상 왈로니아인
과 만나 같이 식사를 할 경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편 팁은 플란
더스인들과 마찬가지로 넉넉히 주는 편은 아니다.

3. 상거래활동

3.1 플란더스 지방

플란더스 지방 기업들은 대부분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플란더스 지방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화란 및 독일
이 주 수출지역이어서 제품 디자인 및 미적 소재도 이들 나라를 겨냥해 고안된

게 많다. 또한 제품 설명서나 포장 겉면은 법적으로 2개 이상의 언어(화란어, 불
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특별히 전시회에서는 상대방에게 화란어로 말을 걸도록 하라. 그 후에는 독어
나 영어로 말을 해도 된다. 이 점은 전시회 이외의 장소에서 플란더스 기업인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화, E- Mail 등 현대적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바이어 접촉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벨기에인들과는 직접 면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과 회의는 짧으면서도 체계적으로 핵심을 다루어야 한다. 불필요한 사항으
로 시간을 질질 끌면 곤란. 벨기에측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기 어렵다. 벨기에
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3.2 왈로니아 지방

왈로니아 지방 기업들은 제품 디자인 개발에서 거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분히

프랑스를 염두해 두고 추진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어를 구사하면 도움이 된다. 필
요에 따라서는 영어를 사용해도 된다. 반면 독일어는 왈로니아 지방에서 많이 사
용되지 않는다.

왈로니아 지방 경기는 기초소재 중심적인 중공업 낙후에 따른 침체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전반적으로 플란더스 지방보다도 낮다. 따라서
구매 성향도 품질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가격 지향적이다.

한편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상담과 회의에서도 격식을 중요시 여긴다. 좋지 못
한 소식을 전할때는 보통 완곡하게 표현한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벨기에는 지역별로 사용 언어가 다르지만 수도 브뤼셀 지역만 불어 및 화란

어가 공용된다.

◆ 플란더스인들은 플래미쉬어를 사용하지 않고 화란어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화란인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 플란더스인에게 불어로 말을 거는 것은 금물이며 마찬가지로 왈로니아인에



게 화란어로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

◆ 서신으로 상담을 추진하거나 회사 및 제품에 관련된 자료를 보낼 때도 해당

지역별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 두라.

- 우편번호가 첫머리가 15,19,2,3,8 혹 9로 시작되는 지역은 화란어를 공용어로
쓰는 지역이다. 영어나 독일어로도 거래 추진이 가능하다.

- 13,14,4,5,6,7로 시작되는 지역은 불어를 쓰면 된다. 영어도 가능하다.
- 우편 번호가 1로 시작되는 브뤼셀 지역은 화란어, 불어 둘 다 가능하다.
- 한편 이름만 보고는 어느 지역 사람인가 판가름하기가 어렵지만 주소로는 대
개 어느 언어권인가를 판별해 낼 수 있다.



이태리,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 유익

1. 개관

이태리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쳐져 있을 뿐 아니라 북부와 남부가 역사적

으로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차이가 큰 나라이다.
19세기 통일을 이루기까지 롬바르디아, 베네토, 토스카나 일부가 오스트리아제국
의 지배하에, 남부는 스페인과 나폴리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중부 이태리는 로
마 교황령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회구조, 정부형태, 경제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각 지역별 차이는 오늘날
에도 엿볼 수 있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알프스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이태리는 중남부 이태리보다 중부 유럽

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 중남부 이태리 사람들의 성격은 지중해적 특성을 지녀
외향적이고 인간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태리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종교와 전통이 일상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

이다. 물론 대도시일수록 그런 경향이 희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태리는 개인
주의가 존중되며 소수의 이익도 열렬히 옹호되는 나라이다. 이태리인들은 대개
손님에게 친절하며 동시에 예의바른 민족이다. 또한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이태
리인들은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편이며 이에 상응하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자신이 처한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68세대의 권위
타파 운동 이후 이러한 의식은 자취를 많이 감추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역
할은 여전히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상호간에 매우 정중하게 소개를 하는 편인데 학위나 기타 칭호를 사용해도 별

하자가 되지 않는다. 에티켓은 중부 유럽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일상적으로 팁을 지불하는데 레스토랑 같은데서는 10% 정도 주면 된다.

3. 상거래 활동

전반적으로 이태리인들은 협상에 능숙하다.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며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도 안다. 또한 이태리 사람들은 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며 서
신 교환보다는 직접 만나 협상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태리인과 협상할 경우 특히
기술적 분야에선 대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태리 소비자들은 물품 구



입시 디자인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또 중부나 북부 유럽인들보
다는 다소 즉흥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는 기질상,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하기보다는 위험을 무릎쓴 듯한 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

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한편 이태리에서는 광고가 판촉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이태리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은 삼가라.

◆ 이태리인들에게는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생존 전략이

다. 심지어 규정도 떠로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여된다.

◆ 이태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너무 추켜세우는 것

도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판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으니 삼가
야 한다. 또한 자국인이 규정이나 형식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면서
도 외국인의 경우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덴마크, 군주제나 여왕에 대한 부정적 언급 삼가야

1. 개관

덴마크는 입헌 군주국으로서 역사가 1000년 이상 되는 나라이며 덴마크 왕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된 왕가에 속한다. 과거 덴마크는 덴마크 왕이 때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왕을 겸임하는 등 영토가 넓은 강국이었지만 17세기 중반 스웨덴 남부가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가고 1815년엔 노르웨이가, 1944년엔 아이슬랜드가 독립해
나감으로써 현재의 영토는 덴마크 본토와 그린랜드, 페로오 제도에 국한돼 있어
과거에 비해 매우 협소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많은 덴마크인들은 이웃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을 만나면 장난삼아 과거 덴마크가 그들 나라를 포함할 정도

의 위세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언급에는 때론 향수의 어조가 담겨

있기도 한다. 한편 현재 그린랜드와 페로오 제도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덴마크는 봉건주의에서 절대 군주제로의 발전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7세기 중반에 완결되었다. 1848년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했
다. 특히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산업국으로 발전한 점은 주
목할 만하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덴마크는 독일에 병합되었지만 덴마크 영토가
전쟁터가 되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덴마크인들이 독일의 통치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덴마크인들은 유쾌하고 친절한 편이다. 따라서 사회적,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피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 덴마크인들은 각 개인의 퍼스넬러티를 매우 존중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인내를 갖고 협상을 통해 실제적인 해결책

을 모색한다. 한편 사회적으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당신이 이웃보다 더 낫
다고 생각지 말라”는 원칙이 ‘Jante Lov’(Jante 기본법)의 근본이 되고 있다. 과
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광고에 존칭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는 주로 친칭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덴마크인들의 95% 이상이 신교도들이다. 교회는 국가 교회로서 국가의 영향과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린다. 대도시에는
카톨릭 교회들도 있다.



덴마크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무척 잘 지킨다. 맡은 임무를 주어진 시간안에
끝내는 것은 기본 원칙에 속한다. 또한 덴마크인들은 질서 의식이 매우 정연한
국민이다. 제반 규정이 잘 준수되면서도 대개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정상을 참작해 적용된다. 공무원들은 비권위주의적이고 공평할 뿐 아니라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덴마크의 예절 및 사회 관습에는 중부 유럽과는 다른 모습이 간혹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편지를 쓸 때 호칭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며 서로 소개할 때 직위

나 학위 등의 칭호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위계주의적인 질서가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도 대개 세례명으로 부르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름을 부를 때도 Mr./Mrs.의 칭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성
만 부른다. 한편 덴마크인들은 친절하긴 하지만 쉽사리 마음을 터놓지는 않는 성
격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동안 사귀어야만 이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집으로 초대

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밖에서 유쾌하고 부담없는 저녁식사를 같이 들기를 원
하며 주말에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 축하 행사 같은 것은 집에서 하기
도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많이 열린다. 한편 Frokost라 불리는 평일
점심식사는 매우 간소하게 하는 편이다. 점심시간은 보통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이지만 보통 30분을 넘지 않는다. Middag라 불리는 저녁 식사는 비교적 일찍 드
는 편인데 보통 6시 30분에, 늦어도 7시에는 시작된다. 집에 초대를 받을 경우 기
념으로 작은 소품 등을 선물하면 좋다. 꽃이나, 사탕 같은 것도 무난하다. 식사
후 안주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 초대한 사람과 다음 번에 만날 때(심지어 몇
주 후라도) 지난 번 초대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한다.

보통 식사할 때는 최대한 복장을 편하게 한다. 남자들은 어차피 쉐터나 폴로셔
츠, 윈드자켓 등을 입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식
사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양복 상의를 벗는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에는 정
장 차림을 하고 가야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약식 남성 야회복만 입고 참석해도
되는 행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유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
만 남성에게서와 마찬가지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별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따라서
관계나 재계, 정계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도 많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주빈이 안주인 왼쪽에 앉는 등 스칸디나비아 고유 의식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Skål(건배) 예식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 예식에 따르면 먼
저 주인이 간단히 인사한 후 보통 오른쪽에 앉은 여성에게 ‘Skål(건배)’한다. 이
때 남자 손님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며 이 후에야 남자 손님은 첫



잔을 들이키게 된다. 잔을 비운 후 남자는 다시 여자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 식사
후에는 주빈이 일어나서 초대에 감사하는 말을 한다. 이러한 감사의 말은 때로는
장황하기도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유모가 넘치는 말이 많으며 약간은 반어적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덴마크인들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호 의식이 강하지만 흡연과 관련해

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즉 몇몇 예외적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그러나 회의같은 데서는 참가자 중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더라도 흡연을 삼가는 등의 관습이 정착되어 있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덴마크인들은 환경 문
제를 하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
이 유익하다고 판명되면 곧장 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당연히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내어놓을 수 없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큰 편인데, 모든 행사에 국기를
게양하는데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외국 국기는 공적으로 허용된 장소
가 아닌 곳에서는, 허가 없이는 게양이 금지되어 있다.

덴마크에서 팁은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에 이미 팁이 포함되어 있고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친절
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팁을 별도 지불하여

도 된다.

덴마크는 교통이 매우 원할한 나라다. 교통망은 잘 정비되어 있고 시민들의 교
통 의식도 잘 발달해 있다. 도시에서는 시가 철도와 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시골도 대중 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거장은 커다란 빨강색 S자 표
시로 식별할 수 있고 버스에는 노랑색 표지가 붙어 있다. 교통망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교통 표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신호등 위반,
횡단보도 방어선 위반, 도로상에서의 추월 등 기본적인 교통규칙을 어길때 엄격
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속도 위반도 매우 엄격히 단속되며 주차 위반도 무거
운 벌금이 매겨진다. 물론 도심지에서는 쉽게 유료 주차장을 찾을 수 있으므로
주차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 티켓은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이 가능하므
로 항상 잔돈을 준비하는게 좋다.

고속도로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110km이며 국도에서는 90km, 도심지에서는
50km이다. 혈중 알콜 농도가 0.8 프로밀을 넘으면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다.



상점은 평일에는 보통 9시가 넘어서 문을 열고 오후 5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그러나 백화점의 경우 너 늦게까지 영업하는 날이 많다. 대부분 체인점으로 이루
어진 식료품점도 폐점 시간이 일반 가게와는 다르다. 길가나 정거장 매점들도 더
늦게 문을 닫는다. 토요일에는 대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문을 닫지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좀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

3. 상거래 활동

덴마크는 교역의 역사가 매우 긴 나라이다. 바이킹들이 초기부터 상거래 활동
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얼마 안 있어 해상 교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덴
마크 바이어들과는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또 독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상당수 된다. 덴마크인들은 상담할 경우 종종 직선적이며 솔직한 태도를 보인다.
또 상대방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를 원한다. 이들은 협상때 보통 상담 분야
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이를 능숙하게 활용해 최대한의 유익을 도모할 줄 안

다.

한편 덴마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별로 느낄 수 없는데, 이
점은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들에서 협상 담당자가 경영진이 아닐
지라도 상당한 전권을 위임하는 사례가 많다. 덴마크인들과는 약속 그 자체만으
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때는 (형
식에 매일 필요는 없이) 문서상으로 기록해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논란이 발생하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금 지불 조건은 상호간에 확실히 해 두는게 좋다. 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추가되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덴마크인들은 제품을 선정할 때 가격과 품질의 적합성을 따진다. 따라서 여러
경쟁 제품을 신중하게 비교해 본다. 제품 장식은 요란한 겉치장보다는 산뜻하고
제품의 특징이 잘 반영된 디자인이 선호된다. 즉 덴마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덴마크 고유 디자인은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또한 동시에 쉽게 친숙

해 질 수 있는 모양의 디자인이다.

한편 덴마크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

며 대개 매우 솔직하고 명료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

광고 또한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더욱이 기지가 넘치는 것

이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삼가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미
적 취향과 비교하거나 하면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적 취향을 여간해서는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점에서 물건값은 현금이나 크레디트 카드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며 드물게

수표로도 가능하다. 유로체크는 은행에서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상점같은 데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상인들 간에는 지불기한이 보통 14일이며 지불이 늦어질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덴마크는 통신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전화 및 팩스번호는 8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 2자리는 지역 번호다. 한편 교환대를 거치지 않는 직접 통화 도입
은 다소 더딘 편이다. 편지는 24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된다.

4. 주의할 점

◆ 덴마크인들은 애국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라. 이들은 종종 덴마
크가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상업활동에 매우 능숙한 나라란 점을 강조한다.
덴마크에서 어떤 행사 같은 자리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
시에 덴마크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덴마크인들은 외국인들이 덴마크와 덴마크 관습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덴마크의 군주제나 덴마크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왕가 사람들에 대해

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한다. 또한 덴마크의 정치와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친
언급은 삼가야 한다. 덴마크는 전형적인 복지 국가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세금이
무척 많아 덴마크인들은 이를 종종 비판하곤 하는데 외국인도 덩달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류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와 EU'는 좋은 대화거리이다. 즉 덴마크가 EU가입을 거절한 데
따른 영향과 발전적 전망은 사람들이 즐겨 토론하는 주제이다. 외국인 문제, 특히
인종차별주의 같은 주제는 민감한 주제이므로 삼가는 게 좋다.

◆ 상대방이 당신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친칭을 사용하더라도 불쾌해할 필

요는 없다. 약 2세기 전부터 덴마크에서는 상대방을 친칭으로 칭하는게 많은 분
야에서 일반화되었다.

◆ 덴마크를 여행할 경우 덴마크에 귀화한 외국인 운전수나 매점상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덴마크어외에는 기타 유럽어는 잘 구사하지 못하므로 목적지를 미
리 메모하거나 해서 가져가면 좋다.

◆ 덴마크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외출할 때 우산이나 우의를 갖추는 게 좋다.
또한 여름철에도 쉐터를 입어야 할 떠가 있다. 한편 겨울에는 눈이나 짙은 안개
가 그리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다.



화란, 개방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모습으로
정직한 인상 심어줘야

1. 개관

화란은 16세기 들어 그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유럽내 가장 중요한 교역국중
하나로 발돋움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편 결과 외국과의
교역은 화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국민
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여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

여주고 있다.

화란은 항구, 공항, 육로 등 제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유럽의 관문 역
할을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품이 이곳을 거쳐가는 유통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거의 40% 정도가 이곳 유통센터를 통
해 EU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2. 사회생활 및 일상 생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란인들은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부심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네덜란
드의 상황이 좋다는 나름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느긋하고 여유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특유의 자유로운 삶의 태도

에 기인한 바도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태도는 예절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화란인들은 사적으로나
업무상으로나 안면을 익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대에게 존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친칭을 사용한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다.

화란 사회를 가장 잘 규정짓는 덕목은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
위기로 말미암아 화란은 수세기 전부터 서로 다른 각 종파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체득해 왔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각기 다른 종교, 세계관, 삶의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절약정신도 화란인들의 특성 중 하나. 화란인들의 절약하는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속담이 이를 잘 대변한다.
“화란인은 10센트 짜리 동전 하나를 쓰기전에 열번은 만지작거린다.”



반면 카톨릭이 우세한 화란 남부 지역 즉 Noord- Brabant지방과 Limburg지방
은 근검절약의 기풍보다는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저녁 식사와는 달리 점심 식사나 협상차 갖는 회식에 초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처음 초대는 대개 방문을 받는 측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란인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

하기 때문에, 업무상 관계를 어느 정도 가진 후에야 저녁 식사 초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대방 집에 초대될 경우 안주인에게 꽃이나 캔디류 등과 같은 선물
을 가지고 가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편 화란에는 "Borrels"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업무가 끝난 후 업무상
관계를 맺는 이들이 가벼운 식사와 Aperitif(식욕 촉진 음료)를 함께 들면서 친분
을 맺는 것을 말한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 해방운동은 화란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급속한 변화
를 초래하였다. 현재 화란에서 여성들은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남
성과 대등한 역할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회사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보통 새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경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들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

서로 소개할 경우 학위나 기타 칭호는 삼가는 게 좋다. 단순하게 Mr./Mrs. ○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처음 소개할 때는 명함을 주고 받는데 명함
에는 직위와 담당 업무가 적혀 있으면 된다.

3. 상거래 활동

네덜란드 기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시장 동향 및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이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며 또한 최대한 가격을 깎으려 한다
고 알려져 있다. 기업가 정신이 뚜렷하고 좋은 교육 배경 및 능숙한 외국어 구사
도 이들의 장점이다.

보통 네덜란드인들과의 업무상 관계는 서신 교환을 통하거나 박람회, 전시회
등을 방문해 접촉한 후 이루어진다. 편지는 경영자나 간부진에게 보내면 되며 화
란어, 영어 혹 독어로 쓰면 된다. 문구는 간결해야 하며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분
명해야 한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기재되면 된다. - 상담 신청 근거,
회사 프로필, 물품 인도 계획, 개별 방문 가능 일정(주중 9:30- 11:00, 14:00 - 16:00
사이) 등. 향후 영어로 서신 교환이 계속 가능하다고 알려 주면 매우 유익한 결



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계약 체결 혹은 파기와 관련해 이웃 독어권 국가들과는 달리 화란에서는

계약 원문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
려 계약서에 표현된 계약 체결 당사자들의 의중이 중시된다. 이처럼 화란인들에
게 모든 계약은 얼마든지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관습을

이해해 두면 좋다.

협의중 의견 충돌이나 논란이 발생할 경우 화란인들은 법적 대응보다는 우선

상대방과의 개인적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화란인들은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단도 직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는 등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정직을 무척 중요시한다. 물론 이처럼 너무 솔직
하다보니 그 도가 지나쳐서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 이와는 반대로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화란인들이

다. 왜냐하면 화란인들은 칼비니즘적 사상 체계에 깊은 영향을 받아 자신이 옳게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여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은 종종 비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비
판하는 사람이 관용이 부족하다는 혐의를 받기까지 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화란과 관련한 부정적인 뉘앙스는 금물. 한편 자신이 성취한 일이 아무리 훌륭하
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므로 삼가야 한다.

◆ 화란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푸른 신사복 상의나 짙은 색 양복을 입는다.
중간 간부진이나 하급 직원들간에는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과거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업무상 화란인들과 만날 경우 평상복 차림으로 가면 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짙은 색 양복을 입으면 된다.

◆ 화란인과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른 약속
못지 않게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 화란인의 호감을 가장 빨리 사는 법은 민족적 자긍심, 모국어 사랑 등과 같
은 그들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특히 화란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크게 유익하다. 단지 몇몇 익숙한 어구나 인사말에 불구하더라도 화란어
로 이야기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이들 화란인들의 호감을 크게 산다.

◆ 화란인과 상담할 경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도 좋다. 무미건조한 성향이 있



는 화란인들은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이런 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질질 끄는 것

보다는 아직 초면이라 분위기가 어색하더라도 곧장 업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

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화란인들이 유머감각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
다. 따라서 간혹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업무 외적인 주제, 예를 들어 정
치, 스포츠 특히 축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스페인, 협상도중 부담을 느끼게 해선 곤란

1. 개관

스페인은 각 지방마다 서로 상이한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비록 스페
인이 EU의 한 회원국이고 지리적으로도 유럽 대륙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자마자 ‘유럽에 간다’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
은 기타 유럽국가와는 이질적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스페인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학위나 직책 등을 나타내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명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또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유명한데 점심은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
까지 저녁은 9시부터 11시까지 갖는다.

스페인인들이 삶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는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다.

3. 상거래활동

스페인에서는 유럽 다른 나라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도 별 하자

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모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믿는 것도 좋지만 점검해 보는 것은 더욱 좋다’라
는 격언이 스페인에서도 통용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면 좋다.

스페인에서 상거래 활동시, 대금 지불이나 지불 조건과 관련해 질문한다고 해
서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
터 분명히 해두면 좋다. 일반적으로 비용 견적을 제출하면 계약금이 지불된다. 나
머지 금액은 계약 이행 상황을 봐가며 지불된다.

스페인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 면식을 쌓기 위해
서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린다. 중요한 행사에서건 그렇지 않은 경우건 인색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면 좋다. 스페인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레스토랑 같
은데 초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집으로 초대받을 경우에는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
서나 아니면 방문을 끝마치면서 안주인에게 꽃을 선물하면 좋다. 한편 스페인 사
람들은 대화도중 유쾌한 표현을 할라치면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는게 보통



이다. 그러므로 목소리가 큰 것만 가지고 상대방의 교육 수준 및 사회적 신분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청소년층이나 중년층들은 종종 서로간에 존칭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타 유럽국에서 친밀한 사이간에는 존칭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간에 존칭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의례
친밀한 관계려니 속단하기는 어렵다. 꼭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친칭 표현
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는 저녁 11시까지는 전화를 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는 즉석 연주의 대가들이 매우 많다.

스페인에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중요한 상담이 진행
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루기 전에 통역사나 행사 안내요

원들의 도움을 구하면 좋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스페인 현지 상황에 대해 결코 비판을 가하지 마라.

◆ 지키지 못한 약속을 가지고 굳이 이러쿵 저러쿵하지 마라. 또한 급작스럽게
날짜를 정하지 마라. 협상 도중에도 압력을 가하거나 해선 안된다.

◆ 항상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라.

◆ 종교, 여성, 정치, 지역주의에 관한 문제를 대화의 소재로 삼지 마라.

◆ 어린이를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결코 남기지 마라. 스페인들에게 어린이는
무척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 투우는 스페인의 전통적 행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은 쉽게 오해를

◆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바캉스 시즌이라 업무상 협의가 거의 불가능
하다. 부활절 주간이나 크리스마스 전후로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 비엔나식 친절(겉치례뿐인 친절)은 금물

1. 개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스위스 전역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통적
인 행사들은 정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완벽하게 치뤄진다. 중요 전통 행사들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Zurücher Sechseläutenumzug, Balser Fasnacht,
Luzerner Fasnacht, Knabenschießen, Winzerfeste 등등

2. 사회 생활 및 일상생활

스위스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전국민의 44%정도가 구교도이
며 43%는 신교도,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교, 모슬렘교, 불교 신자들이다. 스위스에
서 종교적인 주제들은 거의 화제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인들에게 있어서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인들 자신이 극도로 정
확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 예의와 관련해
서는 독일어권 지역과 프랑스어권, 이태리어권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
는데, 보통 독일어권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약간 퉁명스러운 듯한 매력을 느낄수
있고 나머지 두 언어권 지역에서는 남방 기질에 걸맞는 친절과 예의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손에 입을 맞춘다거나 관명이나 직책을 주고 받는 것은 스위스에서는
오히려 구식으로 여겨진다. 명함에도 되도록 관명이나 직책은 쓰지 않으며, 혹 쓰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름 밑에 표기해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스위스는 유럽 국가중 가장 늦게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중 하나이지만 최근의 동향은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한 듯한 인상을

준다. 즉 남성 혹 중성 표현에 여성형 어미 - in 혹 - innen을 붙여 사용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팁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지만 대개 잔돈은 받지 않고 반올림한 금액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통용된다.

3. 상거래 활동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스위스어(독어나 불어, 혹 이태리어)를 말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만약 위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 스위스인의 호감을 사게 된다.
스위스 서부 지역(Lausanne, Genf)에서는 불어를 주로 쓰며, T ess in지방에서는
이태리어 혹은 불어를, 그외 지역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한다.



스위스에서 회사 종업원들은 상호 동등한 권리가 있는 동료로서 취급된다. 기
업내에서 위계 질서도 뚜렷하지 않은 편이라 특별한 직위를 나타내는 호칭은 없

다. 다만 직무상 기능별 호칭은 존재한다.

점차적으로 싹튼 민족의식, 자유주의적 사상, 독립심 그리고 민주적 의식, 여기
에 더해 상비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면서 스위스인들간에는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스위스인들에게는 품질에 대한 철저한 장인정신 및 상인정신이 내재해 있다.
광고는 대개의 경우,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몇몇 광고 대행사가 비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한다.

4. 주의사항

◆ 비엔나식의 친절(겉치례뿐인 친절)은 금물이다. 이런 것은 라인강 서쪽 지역
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겸손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는 스위스 국민들 특유의 미덕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자라고 결코 으시대는 법이 없고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 스위스인들과 면담을 하는 경우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라. 스위스인
들은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싫어하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시원스러운 대
답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업상 면담은 항상 실무진 간에 이루어지면 좋다. 상대방
의 말을 끝까지 다 안듣고 중간에 가로채거나 하면 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

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상 타결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이와 관
련해 질문을 제기하거나 하면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상
대방 스위스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스위스에선 대개 비싼 선물을 하곤 한다. 값비싼 꽃다발과 여기에 더해 책같
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스, 초대받은 손님이 값을 지불하려하면 모욕감 느껴

1. 개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에 살

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미 서기 2,800년 경에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탄
생한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전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 소아시

아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현대 그리스
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라 할 수 있다.

지중해에서 로마의 영향력이 팽창하면서 그리스는 로마제국에 통합되었고, 이
로써 그리스 고대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 후 이 나라를 통치한 비잔틴 제국, 베
네치아 공국은 그다지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리스인들이 민족정신을 함양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터키의 그리스 지배

였다. 거의 400년 동안 그리스는 오토만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했지만 종교와 언
어의 자유는 보장받았다. 1821년에 이르러서야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고 1830년
마침내 그리스는 왕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해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유럽의 발상지

라고 보는 등 자긍심이 대단하다. 한편 오토만 제국의 후예라 할 수 있는 터키와
는 비록 함께 NAT O회원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2. 사회 생활 및 일상생활

그리스는 인구의 98%가 그리스 정교를 신봉하고 있다. 교회의 영향은 중부 유
럽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이다. 세례식, 결혼식, 부활절 등 교회 행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다. 세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손님들
이 쇄도하여 문전성시를 이룬다. 수호 성인의 생일을 자기 자신의 생일보다 더
성대히 치르며 이 날에는 모든 친구들이 초대된다. 한편 이런 행사들에 초대받을
경우 꼭 선물을 지참해야 한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안주인을 위해 꽃이나 사탕 및 과자류를, 바깥주인
을 위해서는 위스키를 선물하면 좋다. 와인은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레스
토랑이나 T averne(이탈리아식 음식점) 등에 초대받을 땐 선물을 굳이 지참할 필
요는 없다. 회사, 특히 그 회사의 대표를 방문할 땐 한국적 특색을 나타내는 작은
선물을 하면 좋다. 그리스인들은 상거래 활동시 시간을 잘 지키며 상대방 외국인



에게서도 이를 기대한다. 그러나 저녁 식사에 초대됐을 때 15분 정도 늦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예의 범절이 중요시되는데 예절 양식은 이웃 중부
유럽국들과 비슷하다.

그리스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 고유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나라이다. 또한 겉으
로 보기에는 부계 중심적 사회이지만 실제 내면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현재 경제계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사고 방
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리스 남성들 가운데는 이런 변화를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즉 그들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연의 역할, 곧 가
정 주부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운데서는 남성
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점차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인사할 때 학위 등의 칭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면 장
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다. 그러나 직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된다.

그리스인들은 손님에게 친절한 민족이라 당연히 초대를 많이 하곤 한다. 외출
하기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의 특성상 가정에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레스토

랑이나 T avernen(이태리풍 식당) 등에 초대한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종종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철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점심 식사시
간은 2시경에 시작되고 저녁은 9시경에 갖는다. 저녁 식사는 부부 동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업무상 조찬을 함께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스에서는 서로를 소개할 때 그다지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 우선 명함을 주
고 받는다. 누가 상석에 앉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특히 그리스에
서는 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상호 접촉을

통해 인간 관계를 맺는게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그리스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며 서로 이야기 할

때도 상대방 눈을 보면서 한다. 그렇다고 (특히 남성과 여성간에) 너무 빤히 바라
보거나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스
인들은 말을 할 때는 힘을 주어 하며 동시에 제스처를 잘 쓴다. 한편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 때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락을 쫙 펴서 내밀면 매우 모욕적인 것
으로 여겨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팁은 10% 정도 주면 된다.

3. 상거래 활동

협상에 임하기 전에 보통 간단한 인사말(근황을 묻는다든지 가족에 대해 묻는



다든지)을 하는게 보통이다. 간단히 대답하면 된다. 협상은 장황한 편이며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녁 식사를 같이 들면서 밤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되

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측과 상담할 때 너무 일찍 양보하거나 하면 안된다. 일단
쉽게 양보하게 되면 추가로 양보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개인회사들은 위계주의적 질서가 매우 강한 편이다. 특히 기업주들
은 결정권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한다. 따라서 자기 밑의 실무진과의 대화도 기
껏해야 사전 준비 조처로서의 성격만을 띨 뿐이다.

그리스 시장에서 소비재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이 주요 구매 포인트이

며 자본재를 구입할 때는 가격이 훨씬 더 중요시된다. 소비자들은 품질을 빌미로
값을 깎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민간 방송사가 많은 관계로

T V, 라디오가 주요 광고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재는 오직 전문잡지에만
광고를 실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전략은 그다지 큰 효
과가 없는데 이는 전시회가 그리스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 상인들은 보통 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분야별 전문 전시회를 방

문하는데 이러한 전시회 참가 자체가 그리스내에서 상당한 광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업무상 연락은 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편지나 텔렉스는 점
점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아티카 지역은 통신 상황이 열악해 비가 오
거나 하면 통신이 거의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그리스인들은 정치 현안에 관련된 대화에서는 도중에 격정으로 치닫기 쉽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 또 그리스와 터키간의 긴장 관계, 마케
도니아문제, 사이프러스 문제, 그리스와 유럽간의 쟁점 등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스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 특히 여름철에 엄격히 준수되는 하오 휴식(보통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을
방해하면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니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녁에도 11
시 이후에는 전화를 삼가라.

◆ 그리스인들은 술취한 모습을 불쾌하게 생각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

인들에게 풀어진 모습을 내비취지 말라.



◆ 그리스인들이 당신을 초대할 경우 되도록 초청에 임하도록 하라. 한편 레스
토랑 같은데서 초대받은 외국인 손님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도 염두해 두라.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

시피 하니 이 시기에는 가급적 업무차 방문을 삼가야 한다. 한편 여름철에는 업
무상 방문할 경우에도 옷차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교통수단으로서는 택시를 추천할 만하다. 택시는 도중에 합승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각자가 택시비를 지불해야 된다. 자정부터 아침 5시까지는 택시비가 주간
보다 두 배 된다. 택시를 타서는 목적지를 크게 말해야 한다. 기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머리를 위로 쳐들면 NO라는 뜻이다. 도심지에서는 도심 전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표나 도심 전차표는 매점에서 100드라크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대중 교통 수단은 매우 불편하다.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여러번 갈아 타야 하기 때문이다.

◆ 공중 전화가 점점 카드전화기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전화카드를 구입해 두면

편리하다. 1,500드라크마짜리, 6,500 드라크마짜리, 11,500드라크마 짜리 세 종류가
있다.



룩셈부르크,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1. 개관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프랑스어, 독어, 레체부르크어 등 세가지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어는 많은 국민들이 애착을 느끼고 있는 레체부르크어로서 대
부분의 문서가 이 언어로 기록된다. 그러나 법률은 모두 프랑스어로 공표된다. 경
제 분야에서는 독어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대부분의 룩셈부르크인들은 레체부르
크어 뿐만 아니라 불어, 독어, 영어도 구사할 줄 안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룩셈부르크인들은 첫 대면할 때는 다소 조심스러워하고 무미건조한 듯한 인상

을 풍기지만, 그 이면에는 남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다스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민족이다. 좀더 사귀다 보면 유쾌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소박해서 대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룩셈부르크인들은 또한 얘기할 때 제스처를
많이 쓰는 편이다.

룩셈부르크인들은 대부분 카톨릭 교도로서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강하며 전통

을 중요시한다. 또한 정확성, 반듯하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은 옷차림, 사교성,
맛있는 요리(주로 프랑스 요리 선호, 때론 영양가 높은 독일이나 벨기에 음식도
선호)등을 중시한다. 룩셈부르크인들은 와인, 특히 룩셈부르크 모셀와인을 즐겨
마신다.

3. 상거래 활동

룩셈부르크인과 상담할 경우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신중하고도 요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리적으로 협상에 임하라.

룩셈부르크인들은 브랜드 제품 지향적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제품은 값이 더

나가더라도 기꺼이 구매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포장과 디자인도 중시된다.

4.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 룩셈부르크인들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
과 접촉할 때 이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 초대받을 때는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가면 좋다.

◆ 대화 주제로는 룩셈부르크에 대한 관심, 레체부르크어, EU에 관한 것들이
좋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어는 N O!

1. 개관

포르투갈은 16,17세기 60년간에 걸쳐 스페인의 통치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910년까지 절대 왕정 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해 왔다. 1910년 혁명에 의해 왕정이
타파되고 공화국이 탄생했다. 그후 종종 정권이 바뀌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다
가 1926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ANT ONIO SALAZAR 내각이 출범하였다.
SALAZAR 수상은 2년도 채 안되어 자신의 정권을 견고히 다진 후, 1968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 나라를 철권 통치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 MARCELLO
CAET ANO박사는 권좌를 1974년까지 밖에 유지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바로 이 해
4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은 군사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혁명 후 2년 동안
금융 전분야를 포함해 경제분야의 상당부분이 국영화되었고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식민지가 해방되었으며, 1975년 4월에는 자유투표로 선출한 국민의회
(Nationalversammlung)에 의해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참고한 신헌법이 제정되
었다. 1986년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EC에 가입하였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포르투갈은 여전히 카톨릭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1974년 혁명의 결과
로 카톨릭 교회는 과거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민족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나라
인 이웃 스페인 및 스페인어에 대해 어느 정도 혐오감을 품고 있다. 대부분 포르
투갈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포르투갈어를 모르는 외국인과 이야

기할 때는 스페인어보다는 오히려 영어나 불어로 이야기하려 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학위를 함께 알려준

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그 학위를 소지했는지의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한
편 Conde(백작)이니 Marquis(공작)이니 하는 칭호도 종종 사용된다. 이처럼 학위
나 기타 칭호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전통적이고 위계적 질서가 강한 포

르투갈 사회의 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비교적 예의 바르며 특히 외국 사람들에 대해 그렇다. 이런
성향 때문에 외국업체들과 만날 경우 꼭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가 없다할 지라

도 순전히 예의 차원에서 상대방 제품에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포르
투갈 사람들은 불편한 주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거나 혹은 주제를 벗어나게끔



너무 오래도록 장황하게 지껄이는 경우도 있다.

3. 상거래활동

포르투갈측과 상담할 때는 상당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게 좋

다. 포르투갈 기업인들, 특히 중소규모 업체의 기업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회
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도 동일
하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측의 이런 저런 설명
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됨을 주의하라.

지불 조건과 물품 인수 조건 등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 두는게 좋다. 왜냐하
면 포르투갈쪽이 종종 성취되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처음부
터 모든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포르투갈 업체자신도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적기에 인수하지 못하거나 하청 조달자로부터 물건을 적시

에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30일부터 90일 지불
만기 조건이 많다.

포르투갈에서는 개인적인 면식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
람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는 대개 업무 추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포르투갈은 7월 말부터 9월초까지 바캉스 시즌이므로 이 기간에는 포르투갈측
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유의해 두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지불하거
나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어도 종종 뒤로 연기되곤 한다.

제품 설명이나 포장에 스페인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
르투갈인들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비교적 형식을 차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

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나라에서는 간단한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될 일들이 포
르투갈에서는 장시간 통화해야 해결되거나 전화 통화로도 부족해 문서상으로 해

결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주의할 점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품 설명이 스페인어로 되어서는 안된다. 또 업무를
추진할 때 스페인인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결코 유리할 것이 없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포르투갈 업체들도 예전과는 달리 약속 시간을 대개는 지키는 편이다. 하지
만 직원들은 보통 9시 30분이 넘어서야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본이



나 포르토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자칫하면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

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한편 작은 선물이나 기념될 만한 것을 선사하면 기쁘게 받으며 대개 답례로

선물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 가급적 높은 위치의 경영진과 접촉해야 실익

1. 개관

아일랜드는 1922년 수세기에 걸친 영국 통치가 끝난 후 분할되었다. 울스터 지
방의 9개 행정구역중 6개 구역이 프로테스탄트가 다수인 지역 주민들의 원대로
영국령으로 남았고 나머지 26개의 행정구역은 “Irish Free State"라는 이름으로
영연방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1949년 아일랜드는 영연방에서 탈퇴하여 아
일랜드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영어명은 ”Republic of Ireland"
이며 줄여서 “Ireland"라고도 한다. 켈트어로는 ”Eire"라고 부른다. 현재 북아일랜
드는 신교도와 카톨릭교도간의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이다.

인구의 90%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카톨릭교회는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매
우 강하다. 아일랜드의 카톨릭교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북유럽보다는 남
부유럽에 가까운 특색을 보이고 있다. 권력이 분산되는 대신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아일랜드의 통치 스타일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라기보다는 전제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나라에서는 이혼과 유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과거 식민 통치의 결과로 아일랜드어에 영어가 많이 섞여 들었을 뿐 아니라 영

국의 법규와 통치 체계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한편으로 전
제적인 통치 스타일에 잠재적으로 저항감을 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자심감과 정치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아이랜드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안다. 즉 상
대방이 속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혹 상대방이 언짢아 할지도 모를 말은

빙 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하곤 한다.

상대방이 식사나 다과에 초대할 경우 나중에 그에 걸맞게 초대하는게 일반적이

다. 술집에서는 먼저 초청한 손님이 첫순배 값을 지불하고 다음 순배는 초청받은
손님들이 돌아가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일랜드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국
의 제도에 대해 종종 우스개 소리를 하곤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도 덩달아 따라

하면 불쾌해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일랜드인들의 예의 범절은 자발적이며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학위나 직위
등의 칭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게 매우 일반적이



다.

아일랜드인들의 생활 방식에는 19세기 농경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매우 보수적인 태도랄지, 새로운 것을 일단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랄
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랄지, 모험을 꺼려하는 것이랄지, 한정
된 자원으로 인해 경쟁자는 모두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랄지 하는 태도

에서 과거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아일랜드인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3. 상거래 활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일랜드인들의 성향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에 더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기업과 접촉할 때 가능한 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접촉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엔 경영진을 접촉하면 좋고 대기업은
구매/판매 담당자를 접촉하면 된다.

아일랜드인들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는 순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 계획도 단기적인 경우가 많다. 또 아일랜드인들은 능수
능란하며 때때로 협상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고집이 세다. 일반적으로 엄격
한 시스템과 행정적인 절차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정도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것이 많다.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도 이론
적으로 따져 들어가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익 추구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아일랜드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화나 편지로 혹은 직접 방

문하여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상 아일랜드 상공인과 접촉하
는 외국인의 경우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하면 좋다.

아일랜드 기업들은 대금지불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지불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 기업들의 자금 순환이 원할하지 않기 때

문이다. 지불 기한은 90일이 일반적이며 지불 기일이 한달 이상되는 경우 일반적
으로 만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구좌 잔고 통지의 형태로 지불 만기일을 상기시킨

다.

4. 주의사항

◆ 아일랜드인은 외국인들이 비판을 가하면 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므로 비판

을 삼가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 물어보면 호의적으로 대답하면
좋다.



◆ 북아일랜드 분쟁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 좋다. 업무 분야 지식이
탁월하면 상대방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인상을 주
면 불쾌해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일랜드인은 유머 감각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술집에서 자유 분방하게 어
울리는 분위기를 이들은 “Good Craic"이라 부르며 즐긴다.

◆ 이들이 즐겨하는 대화주제는 역사와 스포츠이다. 특히 축구가 인기를 끄는
주제인데 아일랜드 국가 대표팀은 몇 년 전부터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보이고 있

다.



핀란드, 함께 사우나를 즐기며 친분관계를 쌓아야

1. 개관

핀란드는 1808년까지 스웨덴의 일부분이었다가 그 이후 러시아 대공국에 속하
게 되었다. 1917년 12월 6일 독립을 성취하여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였다.
공식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다(스웨덴계는 전체 인구에서 6%).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핀란드 인구의 약 85%가 루터교 신자들이며 1.5%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다.
로마 카톨릭교는 0.15%에 불과하며 약 11.5%의 국민들이 무신론자들이다.

핀란드에서 선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물게 하는 편이므로, 판매 촉진 수단
으로서 선전용 경품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비싸지 않은 작은 소품들은 기꺼
운 맘으로 받곤 한다.

대개 결정권이 있는 경영진들은 첫 대면에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정

확히 시간 약속을 지키는게 예의바른 자세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식적인 업무 시
간이 끝나면, 예외가 아닌 한 업무상 협의를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므로 정식 근
무 시간을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다.

핀란드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터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여
전히 어느 정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거래를 위해 만날 경우 핀란드인들은 결코 자신을 ○○○박사, ○○○석사니
하는 학위로 소개하지 않는다. 초정장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명함에는 이름 다음
에 이런 칭호를 기재해 넣는다. 보통 명함은 핀란드어와 외국어(대개 영어)로 작
성된다.

핀란드에서 경제 활동시 중요시되는 것은 반듯한 옷차림, 올바른 처신, 명확한
말 그리고 정확성이다. 반면 에티켓은 이보다는 덜 중요시된다. 공적인 자리에서
건 사적인 자리에서건, 끈덕지게 졸라 대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듯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한편 핀란드인들은 여간해서는 포옹같
은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

팁은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친절에 감사해 다시 지불하면 기

꺼이 받는다.



3. 상거래 활동

핀란드측 상공인들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문 분야 지식이 뛰어

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해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대화 주제는 가급적
업무적인 것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표현이 명확할수록 협상에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기업에는 위계적인 질서가 존재하지만 실무자의 제안과 조

언을 경영진은 귀담아 듣는 편이다. 회사내에서는 보통 팀단위로 업무를 하고 상
호 친칭표현을 사용한다. 경영진도 경영진의 냄새가 거의 풍기지 않을 정도로 직
원들과 잘 어울린다. 업무차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존칭 대신 친칭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핀란드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 대개 첫 눈

에 핀란드 제품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핀란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들
도 핀란드식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자국 제품
이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면서 핀란드적 요

소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요소가 있는 외
국산 소비재가 핀란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핀란드 기업들은 여간해서는 위험을 무릎쓴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는다. 아주
긴급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급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핀란드인
들은 가격 및 품질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하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더

선호한다.

핀란드는 광고비가 매우 비싼 나라이다. 영어나 독어로 제품 설명이 돼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핀란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
시 핀란드어 제품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편지로 상담할 경우에도 핀란드
어로 할 수 있다면 유익하다. 따라서 핀란드어에 익숙치 않으면 현지인 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드물게는
독어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핀란드에서는 거래 관계를 맺는 이들이 함께 사우나를 가는 일이 흔하다.

◆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액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 호텔은 주말에 일반적으로 더 싼 편이다.

◆ 핀란드에서는 속도 위반과 음주 운행 단속이 철저한 편이다. 또한 주차 시
간 위반도 엄격히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르웨이, 친분이외에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선물은 금물

1. 개관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중 하나로서 이웃 나라인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언어군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인들은 자신들을 스
칸디나비아인이라 부르면 불쾌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1389년 칼마
르 동맹(Kalmarer Union)의 일원으로 편입된 후 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
지 못하다가 190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주권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맹/연합(Union)이라는 말은 노르웨이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고 그 결과 EU가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편 노르웨이에서는 국왕, 국기, 국가 같이 국민적 자존심의 상징에 대해서는 예의
를 표하는 게 좋다.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경멸은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이다.

2.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노르웨이인들 대부분은 신교도들이다. 특히 남부 및 서부 지역은 음주를 죄악
시하는 등 청교도적 정신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 제반 종교적인 의무들이 준수

된다. 전통적인 민간 전승도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적 소비 풍
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르웨이에서 친구들이나 업무상 파트너에게 선물을 할 때 개인적인 친분 이외

다른 동기는 금물이다.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한다는 인상이 비춰지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노르웨이인들은 매우 예의바른 민족이다. 이들의 정확한 시간 관념도 실은 상
대방에 대한 예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부분에서 남성과 대등한 권리
를 누린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각계 각층에 진출해 있다.

노르웨이인들은 상호간에 친칭을 사용하지만 그런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가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항상 무언가에 대해 감
사하는 노르웨이인들의 습관이다. “식사 감사합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지난
번 식사 고마워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노르웨이인들이다.

초대할 때나 명함을 교환할 때의 관습은 다른 유럽국과 비슷하다. 공식적으로



식사에 초대받을 경우 주요 손님들은 주인의 왼쪽 자리에 앉는게 상례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경우 노르웨이인들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
람과 만나는데 약간 수줍음을 타는 성향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한 억지말은 의식적으로 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공중 석상에서 제츠처를 취하거나 목소리가 너무 큰 것도

어색하게 여겨지므로 삼가야 한다.

환자나 노약자, 어린애들에 대해서 무척 친절하며 인내심이 많은 것도 노르웨
이인들의 장점이다.

3. 상거래 활동

사업상 노르웨이인들과 접촉을 가질 경우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 너무 벗어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르웨이인들은 위계질서적인 태도나 전제주의적인 태도를 무척 혐오한다는 점

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노르웨이인들의 행동 방식을 지배하는 규정중의 하나가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 금물”이라는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국왕 자신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데서 잘 나타난다.

노르웨이인들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 디자인과 상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담배 및 알콜 도수가 높은 술(와인도 포함)은 광고가 금지된다. 가장 빈번한 광
고 수단은 신문과 인쇄 광고물이다. 한편 국영 T V인 NRK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
는다.

노르웨이에서는 학교에서 영어가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기 떠문에 영어로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독일어로도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지만 배우기
가 영어보다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주의사항

◆ 노르웨이 사회에서 특별히 터부시 하는 것은 없다. 외국인이 노르웨이의 규
칙에 꼭 맞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대개는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러·동구 바이어들과의 상담, 이것만은 알자

《 요 약 》

국 명 상담시 주의할 점

러시아

-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결정권자(사장이나 협상 책임자)
의 부하 직원에게 선물하면 향후 비지니스 관계가 원할해 질 수

있다.
- 협상시 당신이 말하는 무역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
을 수 있다.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러시아에서는 레스토랑 초대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들은
초대받을 경우 근사한 식사와 장시간 대화를 기대한다.

- 명함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 술에 강하다면 속으로 찬탄하겠지만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다.

우크라이나

- No라고 하더라도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무
잡음없이 풀리는 것이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낀다는 뜻일 수 있다.

- 기업내 위계질서가 강해 실무진을 접촉해서는 별무소득이며 고위
층을 만나야 한다.

- 상대방 협상 파트너가 바뀌게 되면 협상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함께 술을 들지 않으면 실례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미리 적당한
변명을 대면 된다.

-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 농담조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불가리아

- 성급한 접근은 곤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 추진해야 한다.
- 위계질서가 뚜렷해 실무자의 권한은 미미하고 최고경영자가 절대
적 권한을 가진다.

- 시간약속에 철저하며 예의를 중시한다.
- 우리와는 반대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No, 반면 좌우로
흔드는게 Yes라는 점에 주의하라.

에스토니아

- 비즈니스 상담시 식사초대 및 선물증정을 활용하라.
- 모험을 삼가는 편이므로 보수적 태도를 보여라.
- 지나치게 조른다든지 하는 부담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소개시 원칙적으로 학위 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크로아티아

- 시간약속을 엄수하고 예의범절에 주의하라.
- 서면질의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 면식을 쌓아두는 게 좋다.
- 아드리아해 주변경관을 칭찬하면 좋아한다.

폴란드

-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을 중시한다. 잦은 제품 고장이나 사용법이
어려우면 향후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 이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다. 따라서 능숙한 업무지식과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

- 여타 경쟁사 제품이 아직 진출해 있지 않아도 상세한 정보를 파
악해 협상시 활용하는 면이 있다.

- 약간의 폴란드어를 익히고 있으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폴란드를 동구권에 포함시켜 말하면 불쾌하게 여긴다. 차라리 중
부 유럽, 중동부 유럽국가라 칭하는 게 낫다.

- 카톨릭 교회나 교황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삼가라.

루마니아

- 상당히 몸을 사리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적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구매 결정 요인으로서는 단연 가격이 우선시된다.
- 정치 현안이나 소수민족 문제에 관한 언급은 삼가라.
- 집시와 동일선상에 두면 큰 실례. 헝가리인과도 비교하지 마라.

슬로베니아

- 레스토랑 초대는 정중한 예의표시로 보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 협상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넘어가려고 한다.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체크

- 상당히 실리를 챙기는 편이다. 손해를 볼 경우 꼭 보상받으려 한다.
- 선물관행이 여전히 보편화돼 있으며, 선물은 인삼차, 전통차, 민
속인형이나 공예품이 좋다.

슬로바키아

- 상대방에 말할 때 항상 Mr., Mrs 에 직함을 붙여 호칭하라.
- 업무상 협상이 끝나면 점심, 저녁식사 등 뒷풀이 자리를 가지는
게 좋다.

-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이들 문화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
좋아한다.

헝가리

- 서면상 계약도 향후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
- 기업역사가 짧으므로 사전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 이들과는 협상 여하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우더라도 일찌감치 포기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 헝가리어를 몇마디 구사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 헝가리 이름은 우리식처럼 성이 이름앞에 온다.



러시아, 무역 실무용어를 이해했는지 확인작업 필요

1. 개관

러시아 연방은 15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따라서 이
들과 접촉할 때 어느 민족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 싸잡아서

러시아인이라고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심지어 소수민족 가운데는 그들
의 고유 언어를 이미 잊어버렸을지라도 자신들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2. 사회 및 관습

러시아는 다종교 사회다. 교육,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에 따라 신봉하는 종교가
서로 다르다. 특히 투르크족이나 중앙 아시아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은 모
슬렘 교도들이다. 그러나 구소련 시절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이슬람 색채가 상당
히 퇴색되어 이제는 그 규율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그 결과 음주도 널
리 보편화되어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경탄스러울 정도로 정성껏 손님을 접대한다. 특히 이슬람계
주민 사이에서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러시아 가정을 한 번 방문해보라. 꼭 떠
나야 할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여간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극진한 접대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음식을 들지 않고 그냥 떠나거나 하면 안주인에겐 큰 모
욕.

러시아 바이어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작은 휘장과 카드 몇 장으로 구성된 자기

고장 특유의 기념품을 선물로 받게 된다. 답례 차원의 선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볼펜, 캘린더, 초코렛 과자, 술 등의 간단한 선물을 하면 매우 기쁘게 받
곤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장 부하직원에게 작은 기념품 같
은 것을 선물해 보라. 향후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 약속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라. 약속 시간 즈음해서 초대받은 집 정문에
이미 누군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장소나 큰
조직을 방문했을 때 찾아 가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면 출입구에서 미리

안내를 부탁하는 게 좋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
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즉시 전화로 알
려주어야 한다.



러시아측 파트너를 만났을 때 명함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의아한 표

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가급적 이해한다는 태도로 자신의 수첩에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면 된다. 또한 러시아 비즈니스맨들 가운데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드물므로 러시아어 명함을 갖추면 도움이 된다.

러시아에서는 처음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성을 소개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히게 되면 대개 성과 부친 이름을 함께 부르다가 서로 친칭을 사용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름만 부르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
본적으로 성을 부른다. 또한 당신의 이름이 발음하기 불편하면 당신을 나타낼 만
한 다른 호칭을 사용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비즈니스맨의 이름이 어려
우면 기타 호칭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학위 명칭은 드물게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은 중부 유럽에 비해 여성들의 역
할이 전통적인 수동적인 역할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상당수 여성들이 직업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특유의 역

할인 가사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로 비즈니스 출장을 나
온 여성들은 남성과 대등하게 취급되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을 수 있다.

3. 비즈니스

과거 국영 대외무역청에 근무했었던 이들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익숙하

다. 그러나 신흥 기업들이나 공장장 가운데는 비즈니스에 익숙치 못한 이들이 상
당수 된다. 따라서 이들과 협상시 당신이 말하는 바, 무역 전문 용어를 당신의 의
도대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첫 대면때부터
거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 만약 러시아 기업인이 특정 문제가 어
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정중히 물

어보라.

일반적으로 러시아에는 이 일, 저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서구에 비해 더
적은 편이다. 직장내 개개인은 그에게 할당된 일은 양심적으로 처리하지만 기타
일에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나 자기 책임 개념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상사의 지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곤 한다. 물론 주어진 일은 말
끔히 처리하지만 말이다. 한편 경제 사정 때문에 기업의 이해보다는 개인의 이해
가 우선되는게 일반적이다.

첫 협상후 러시아측 비즈니스맨이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거

의 드물다. 그러나 계약 관계가 체결되거나 하면 집으로 초청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아마 당신은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특별한 경우에만 레스토랑 같은 데를

방문한다. 따라서 이제 당신이 러시아측 비즈니스맨을 레스토랑 같은 데 초대하
게 되면 그는 간단한 비즈니스 런치뿐만 아니라 때로는 근사한 식사를 들면서 장

시간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협상 실무자들의 상사 초대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들 책임자들은 실
무 자체는 실무자들에게 맡기다가 적당한 때에야 비로서 몸을 드러내는데 익숙하

다. 식탁에서는 엄격한 서열이 적용돼 가장 상급자가 대개 건배(러시아로 T OST )
를 하고 나서야 잔을 들곤 한다. 둘째 잔, 셋째 잔, 매번 잔이 새로 돌 때마다 적
어도 새로운 건배의 말이 오고 가야 하므로 흥을 높이기 위해 당신도 미리 적당

한 말을 준비해 두라. 보통 세 번째 잔은 여성에게 바쳐진다. 이러한 건배의 말
외에도 식사가 계속되면서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을 나누기도 한다. 당신이 술에
약하다면 괜히 분위기를 맞춘다고 주는 대로 술을 다 들 필요는 없다. 물론 당신
이 술에 강하다는 인상을 남기면 상대방이 속으로 찬탄을 하겠지만 말이다. 건강
상, 종교상의 이유로 술잔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흥취를 깨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외국 여성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물론 여성 스스로 이
를 주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동등하게 취급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인데……’하는 생각을 일깨워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상이다. 한편 러
시아 연방내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술자리에서 여성을 만나 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외국산 제품보다 자국산을 더 높게 평가한다. 수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외국산 제품을 찾아 보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서구 수퍼

마켓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과거 광고산업이 부재함으로써 러시아 소비자들 가운데는 특정 품목은 어느 국

가 제품이 뛰어나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광고수단을 활용
해 판촉활동을 펼쳐온 서구 기업들의 광고전략으로 소비자들간에는 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서면으로 혹 전화로 러시아 바이어와 접촉할 경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

실이다. 특히 그가 모스크바나 페테르스부르크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접촉하는
데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도입과 우편물 개인 송달 서비
스의 증가로 상황은 계속 호전되고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러시아에서는 악수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슬람계 주민 가운데 그
러하다. 그러나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다.

◆ 러시아 바이어들은 처음에 대할 때는 퉁명스럽고 어려운 인상을 남기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면 술자리에서 보드카가 한 잔 들어가자마자 자기

사 생활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

는데 놀랄 일은 아니다. 식사를 함께 들게 되면 너무 협상에 주제가 한정되
지 않도록 약간 이완감을 줄 필요가 있다. 협상 파트너에게 협상 타결에 대
한 희망의 여지를 남겨 주기 위해 약간의 변동 사항이랄지, 상대방의 희망
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좋다.

◆ 러시아 대도시를 단 한 두 곳만 방문하는 경우나 당신 자신이 러시아 전문

가가 아닐 경우에는 협상 파트너에게 공항 영접 및 호텔 예약을 요청하라.
대개 공항에 대기중인 택시기사들은 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또 신변에 위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나 페테스부르크는 여행사를 통해 미리 공
항에 차량을 대기시켜놓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 모스크바를 경유해 기타 CIS국으로 여행할 경우 거의 일상사가 되다 시피
비행기가 연착돼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미리 비상 구급약이나 임시
먹을 것을 챙겨가는게 바람직하다.

◆ CIS국의 경우 대부분의 호텔이 손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으면
차를 얻어마시거나 아침에 깨워주는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
역 호텔은 종종 온수가 끊기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해 두라.

◆ 한편 버스 이용을 추천할 만한데 이는 택시의 경우 종종 강도사건 같은 위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가는 차량에 동승을 요청
할 때 에도 꼭 운전자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을 선택하라.



우크라이나, No라고 하더라도 꼭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

1. 개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산당의 쿠데타 기도가 좌초된 후 1991년 8월 24일 독립
을 선포했다.

2. 사회 및 관습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면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뇌물의 의미가 부여되면
곤란하다. 공식 석상이나 초면석에서 선물은 다소 부담스럽게 여겨지므로 삼가는
게 좋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맨과 만날 때 시간 약속에 철저해야 한다. 약속 시간에 늦
는다면 향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젊은이나 하급자가 연장자나 상급자보다 먼저 소개된다. 마찬가지로 남성
이 여성에게 먼저 소개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다.

존칭을 사용할 경우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 학위나 직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우크라이나측 파트너
를 부를 경우 그냥 Mr.(Mrs .)에 성을 부르면 된다. 이름을 다 외우기가 여간 힘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맨도 서로 소개할 때 명함을 내밀곤 한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인사할 때 소위 ‘우정의 키스’를 나눈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층이나 매우 가까
운 친분 사이에서는 이런 관습이 종종 눈에 띈다.

우크라이나 기업인과 처음 만나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다소 정중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상적인 소재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뢰관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우크
라이나에서는 상대방 파트너와 한참 협상을 벌여 나가다가도 파트너가 바뀌게 되

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 두라. 협상 당사자에게
협상의 모든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이다.

협상은 식사를 들거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최종 타결되는 경우가 많다. 식
사할 때 통상적으로 다양한 건배의 말이 오거니 가거니 한다. 초대받는 이도 그



런 말 몇 마디를 미리 준배해 두면 좋다. 함께 술을 들지 않으면 예의를 표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미리 속이 쓰린다거나 운전해야 한다는 등의
적절한 변명을 대면 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한 성향을 지닌 민족이다.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친절히 화장실까지 인도하는 경우에도 낯설다고 여길 필요는 없다.

한편 이곳에서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고위직 진출
은 드문 편이다. 가정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 중시된다.

사적으로 레스토랑 같은데서 식사할 경우 초청자 바로 우측 좌석이 상석이다.
공식석상이나 협상장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팁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레스토랑이나 택시의 경우 10% 정도 지불하면 되고
외국환으로 지불하면 조금 덜 지불해도 된다.

우크라이나인들과는 협상 도중 많은 경우 팔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친다거나 하

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쾌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또 이곳에
서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다.

3. 비즈니스

우크라이나에서는 ‘No'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
요는 없다. 오히려 아무런 잡음도 발생하지 않고 협상이 너무 쉽게 풀리면 상대
방이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협상 도중 어느 정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보는 스타일이다. 당신 자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기록해 두고 의문난 사항

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언어 소통이 어려울 경우 완곡한 표현까지 적절히 통역해 낼 수 있는 능숙한

통역자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어로 충분하지
만 서부지역은 우크라이나어를 알고 있는 통역자가 바람직하다.

우크라이나 기업은 매우 위계질서가 강하다. 따라서 하위 실무진들과 만나봤자
약간의 정보를 얻는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추진할 경우

고위직 인사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회사 경영자들은 대개 체면을 중시하는 편
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모든 제품의 신제품 여부, 산뜻한 포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수입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은 대개 현지 외국인들의 의견
을 듣거나 광고를 통해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물론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 중 하나임에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이 곳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소규
모 계층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 마인드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들은 과거 서구식 광고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는 판촉 활동

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소비재품의 경우 광고 여하
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
이다. 그러나 광고 판촉이 너무 앞서 나아가 당장에 판매할 물품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음을 주의하라. 자주 활용되는 광고수단은 T V,
신문, 포스터 등이다. 인쇄 우편물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설비재의 경
우 심포지엄이나 전시회 등을 통한 판촉이 효과적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체르노빌 폭발사건에 대해 농담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 우크라이나 경제발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가르치

는 듯한 태도도 삼가야 한다.

◆ 얕보는 듯한 인상을 남겨서는 안된다. 우크라이나는 실상 산업화된 나라이
며 특히 우주 산업 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다.

◆ 우크라이나 비즈니스맨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견해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비치지는

마라. 다만 지금까지 우주항공산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온 점
등 우크라이나의 잠재성을 환기시키는 언급을 하면 호감을 살 수 있다.

◆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너무 서둘러 초대하는 것은 금물. 괜한 기대감만 불
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인사말 중심으로 몇가지 기본적인 현지어 표현을 익혀 두면 좋다.
- 아침인사:Dobro ho Ranku, 낮인사: Dobryj Denj, 저녁인사: Dorbyj

Vetschir, 작별인사: Do Pobatschenja, 감사의 말: Djakuju 등등

◆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초청
받은 경우 키에프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유효기간이 3일
밖에 안되고 체제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벌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

다.



불가리아, 성급한 접근은 곤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1. 개관

불가리아는 근세기 약 500년 동안이나 터키의 지배 아래 있다가 1878년에 이르
러서야 러시아 황제의 군대에 의해 해방돼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이후 20세기 전
반까지 왕정 국가로 남아 있었다. 토질이 비교적 비옥해 이 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4년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
주의자들에 의한 정부 전복으로 불가리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이후 잇

따른 공업정책의 실패로 불가리아는 거의 황폐케 될 정도로 낙후를 면치 못했었

다. 1989년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변혁이 이루어졌지만
경제는 오히려 불황에 빠져 현재까지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종상 슬라브족에 속하며 소수 인구도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점

하고 있는데 그중 터키족이 전체 인구의 8- 1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터키인들은 불가리아어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의 고유언어도 간직하고 있으
며 모슬렘을 신봉하고 있다.

2. 사회 및 관습

불가리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지만 생활방식은 거의 중부 유럽과 비슷하다.
문화 전반에 걸쳐 중부 유럽적인 특성을 띠며 특히 지식층은 중부 유럽적 성향을

견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행동방식도 중부 유럽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더디게 진행되면

서 대부분의 불가리아인들의 삶이 매우 궁핍하게 되었다. 또한 빈부격차가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는 한편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민 대부분이 러시아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카톨릭교도, 신교도, 비근본주의 모슬렘교도들도 있고 기타 종교 단체에 속한 사
람들도 있다.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 및 관습이 지켜지고 있으나 도심 지
역에서는 점점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남성들한테는 외국산 스
카치 위스키, 최신 라이터, 고급 만년필이나 기타 사무기기 등이 무난하며 여성들
에게는 사탕봉지, 꽃다발등이 좋다.

불가리아인들은 비교적 시간약속에 철저하며 예의를 중시한다.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현재 불가리아에서도 여성행방 운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소개할 때 학위나 직위 등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되며 명함은 대

부분 소지하고 다닌다. 한편 초청된 장소에서는 연장자별, 직위별로 좌석이 정해
지기도 한다.

성대한 정찬은 대개 RAKIJA(화주의 일종) 및 샐러드로 시작된다. 불가리아인
들은 불가리아산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중 적포도주는 최상의 품질이

다. 복장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지만 대개 넥타이에 정장을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성들의 경우 여성용 정장을 입으면 된다. 불가리아에
서는 인간관계(우정관계, 인척관계)가 매우 중요시된다. 또한 국가가 그리 크지
않아 특정 범위내에서는 서로의 안면을 금방 익히게 된다.

한편 서구 유럽과는 달리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지는 않다. 그러나 남자들이 인
사할 경우 서로 포옹한다든지, 때때로 친구들간에 러시아식로 우정의 키스를 나
누는 것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이야기할 때 꼭 상대방의 두 눈을 응시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표정 변화는 있으나 제스처는 대
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불가리아인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위아
래로 흔든다고 해서 우리 식으로 해석해 승낙이나 동의의 의미로 받아 들이면 곤

란. 우리와는 달리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부정의 뜻이며 좌우로 흔드는 것이 동
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비스 종사자들이 팁을 바라며 식당 같은데서는 대략 5-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정작 불가리아인들은 여간해서는 5%이상의 팁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3. 비즈니스

불가리아에서 협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나가며 따라서 여간해서는 협상의

본론에 곧장 들어서지는 않는다. 협상시 고수해 오던 선에서 한발 물러선다거나
아니면 논의 사항을 변경한다고 해서 기를 꺾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불가리
아 바이어들도 이를 거의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겪은
비밀유지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여간해서는 정보를 노

출시키려 하지 않는다.

한편 현재도 여전히 위계 질서가 사회 각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
어 의사 결정은 경영자 자신만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시 특히 품질, 브랜드, 디자인 등을 면밀히 고려
해 구입결정을 내린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적어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
히 신중하고 까다롭게 구는 면이 있음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한편 시장경제체제가 점점 더 뿌리를 박음에 따라 광고도 마켓팅 전략에서 상

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T V나 포스터를 선호하는 반면 중
소 기업들은 인쇄물이나 라디오들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한편 우편 주문판매
는 현재 불가리아에는 거의 보급되고 있지 않다.

상당수 불가리아인들이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업
무상 불가리아인들과 대화를 나눌 경우 기타 서구 국가들 바이어보다 더 힘들 수

있다.

불가리아 바이어들과 중요한 합의 사항이나 계약에 도달하면 구두뿐만 아니라

문서상으로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현재 불가리아 사회는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 태

도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 결과 사람 그 자체보다 기능이 중시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인을 대할 때 진지하게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온 태도를 취하면 매우 호감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라.

◆ 소수민족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게 좋으며

혹 화제거리로 부각됐을지라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품을 제공함으로

써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대중 교통은 가급적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소매치기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택시들은 요금표시기를 부착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가격을 보면
놀랄 정도로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해두는 바람직하다.

◆ 범죄 발생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며 외국인들이 자주 당하는 범죄는 도

둑질이나 주거 침입 등이다. 외국인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자주 발생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의 경우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스토니아, 지나치게 조른다든지 하는 부담감주는 행동 삼가야

1. 개관

에스토니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혁
명과 더불어 1918년 에스토니아는 처음으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1940년
소연방에 편입되었다. 1941년 8월부터 1944년 11월까지 에스토니아는 독일의 침
공을 받아 병합되었으나 그 후 소련이 다시금 이 지역을 수복해 이 후 계속 소연

방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 1991년 8월 20일 마침내 이 나라는 다시금 독립을
쟁취해 대외에 공표하고 동년 9월 17일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에스토니아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공식어
는 에스토니아어이며 전 인구의 약 30%가 러시아인이다. 1992년 6월 22일 자유
롭게 태환할 수 있는 화폐인 Kroon(EKK)이 도입되었다.

2. 사회 및 관습

에스토니아 주민의 상당수는 루터파 개신교도이거나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다.
반면 카톨릭 신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이들이
전체 인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물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고 받지만 기념으로 작은 소품같은 것을 선물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받곤 한다. 가끔식 판매 촉진을 위해 판촉용 경품을 선물하는
모습도 눈에 띄곤 한다.

한편 시간 약속을 매우 중시하여 이를 어기면 심지어 실례라고 여기기까지 한

다. 그렇지만 상담이 업무시간내에 다 완료되지 않으면 업무가 끝난 후라도 계속
하는 게 가능하며 또 일반적이다.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는 이론상으로는 평등이 보장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소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학위 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초청장에도 이를 기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함에는 이름 뒤에 학위가
기재되는게 일반적이다. 명함은 보통 에스토니아어와 그 밖에 1개 정도의 외국어
(대개 영어)로 작성한다. 한편 옷차림과 태도는 정중해야 하며 명확한 말, 정확성
을 갖추면 좋다. 반면 에티켓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공식석상에서 자리 배열
이나 인사 등에서는 기타 유럽국들과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공적인 만남에서건



사적인 자리에서건 부담감을 주는 행동은 절대 삼가는 게 좋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즐겨 웃기는 하지만 제스처나 표정을 지을 때 좀처럼 과장된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은 수줍어하며 다소 꺼리는 바이기도
하다. 한편 팁은 일반적으로 최고 10%까지 지불한다.

3. 비즈니스

최근 외국 기업인들과 접촉하는 에스토니아 바이어들의 자질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업무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개 영어, 독어, 러시
아어가 통용된다.

에스토니아는 전반적으로 위계 질서가 강한 사회이지만 기업내 경영자는 실무진

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 업무는 종종 팀워크제로 추진된다.

한편 에스토니아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모험을 삼가는 편이다. 에스토니아 기
업인과 서신교환을 할 경우 독일어나 러시아어, 핀랜드어를 사용하면 좋다. 입장
을 가능한 신속히 밝히는 게 좋으나 다른 한편으로 가끔 에스토니아 파트너로부

터 답장이 늦어지더라도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언어적, 기술적인 애로로 예상보
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나 팩스 연결도 내륙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현재는 이동 전화기가 확산 일로에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에스토니아 기업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업무 관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선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고 업무와도 연관이 있는 작은
기념품 같은 것이 좋다.

◆ 장거리여행을 할 경우 종종 속도위반이나 알콜음주 단속이 있으므로 미리

조심해야 한다. 시내에서는 주차시간 위반 단속도 있다.

◆ 눈에 띄는 신변 위협 요소는 없으나 저녁이나 늦은 밤에 거리를 나가는 것

은 가급적 삼가라.

◆ 크레디트 카드도 종종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을 항상 지참하는 게 좋다.



크로아티아, 상담 및 회의에 빈틈없이 임해야

1. 개관

크로아티아는 1990년 4월 및 5월 이차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당제에 기초
한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HDZ)이 총투표의 40%를 획득해 투즈만이 크로
아티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해 7월 크로아티아 의회는 주권국임을 선언하
고 이어서 12월 22일에는 신헌법을 가결시켰다. 1991년 5월 유고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6월 25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독립을 선언하
고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에 유고 연방군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침공을 개시하였으며 ‘95년 12월 14일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내전이 계속되었다. 크로아티아는 1992년 1월 15일 국제적으로 독립을 승인받았
고 동년 5월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2. 사회 및 관습

발칸반도내의 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인들의 일상 삶은 전통에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특히 종교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공산 통치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인구가 비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자신들이 중부 유럽국가에 속했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그러
나 실상 시내를 조금만 걸어 보면 발칸 반도내 국가라는 인상은 쉽게 받게 된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정확한 시간 약속 및 예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업무상 약속
은 매우 철저히 지키는 편이며 초청받은 자리에도 시간을 엄수해 도착해야 한다.
종종 24시간 밖에 여유를 두지 않고 초청장이 날아오거나, 경우에 따라선 매우
촉급하게 초청 약속을 받는 경우라도(심지어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많음.) 격식을 차려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으면 매우 호감을 사게 된다.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직장 여성 비율이 매우 높으나
고위직에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중간직에서는 정부내에서건 기업내부에서건 많
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고 판사나 변호사, 의사 등의 자유직종에서도 여성들의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레스토랑 같은 곳에 초대한다. 공



식 업무시간은 공장의 경우 7시부터 15시까지이며 관청은 8시부터 16시까지이다.
대개 2시경이나 2시30분부터 3시까지 점심을 들곤 한다. 이러한 늦참은 종종 저
녁때까지 계속돼 술자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팁은 보통 최고 10%까지 지불한다.
공식석상에서는 대개 인사말이나 일장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적인 모임에

서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3. 비즈니스

크로아티아인들은 보통 상담 및 회의에 빈틈없이 임한다. 영업에 임하는 이들
은 대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고 때로는 그럴 위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들과 상담시 상당시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종종 크
로아티아 업체를 처음 방문하면 오래된 관습대로 자사 고용인원, 생산 및 수출
현황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상대방 업체의 지불능력을 물어 볼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위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민영화에
따라 점차 현대적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전산 시스템화도 확산되고 있다. 한
편 주로 신문 지상이나 라디오를 통해 내보내는 광고 분야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

고 있다. 업무상 서면 질의에도 답장을 보내기는 하지만 업무 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게 효과적이다. 국내외 박람회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독일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층이 확대되고 있어 업무상 사용하는데 별

다른 불편이 없으나 어느 정도 크로아티어를 구사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

◆ 어지간한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대중 교통 이용을 삼가도록 하라. 택시료가
비교적 싸고 도심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아드리아해 주변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경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말 것.



폴란드, 아직 진출하지도 않은 경쟁사 제품을 속속들이 꿰뚫고
협상시 활용하는 등 협상에 매우 능숙

1. 개관

폴란드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슬라브족은 원래 흑해 북부 스텝지역에 거주

하던 종족이었다. A.D. 966/967년 기독교로 개종과 더불어 서구세계에 편입되면
서 서구와 사상적, 종교적으로 긴밀하게 구축되어 발전해 옴으로써 서구 문명 발
전에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다.

2. 사회 및 관습

폴란드는 로마 카톨릭이 매우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서방화 정책을 추진해온 배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구 유럽과 비슷한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곳 기업인들의 스타일도 서구 여느 유럽 기업인들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폴란드인들에게 대단히 친절하고 솔직하며 사람 만나기

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시간 약속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금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시간 약속을 체크해두는게 좋다. 또한 약
속 시간대도 이른 아침 시간대는 보다는 점심 시간이 가까운 시간대를 선호한다

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한편 상담에 임하는 폴란드 기업인들은 대개 영어
를 구사할 줄 알며 이 외에도 독어, 불어 등을 구사하는 이들도 있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끝날 무렵 쯤 해서 독특한 선전용 경품 등을 선

물하는게 좋다. 이런 선물은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인상을 각인시
켜 놓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말이나 행동에 실례를 범치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삼스러
운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에서는 인사를 하거나 작별을 할 때 항상 악수를 나눈다

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성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도 여전히 통용된다. 명
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팁은 최고 10%까지 지불하면 된다.



3. 비즈니스

폴란드 시장은 서구에 비해 그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따
라서 폴란드 기업인들과 교역을 추진할 경우 미리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정 파
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구매자와 직접적이고도 인간적인 관
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면식을 쌓을 수 있는데
거래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 기업을 미리 선정,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기 2- 3개월
전에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전시 품목 샘플을 미리 보내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현재 폴란드
내에서도 전문 전시회 개최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폴란드 기업인들은 보통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다루기 어렵거나 하면 반응이 냉담할 수가 있다. 가격 또한
무시 못할 구매 요소이다. 또한 납기일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일단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시장에 장기적 진출을 계
획하고 있다면 A/S 시스템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나갈 때 단 한 번에 끝장내려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협

상에 임할 준비를 하라. 일반적으로 폴란드측 파트너는 매우 철저히 준비해 협상
에 힘하는 편이다. 따라서 뛰어난 업무지식과 능숙한 상인 기질을 갖추고 있다면
호감을 사게 되며 협상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인들도 타고난 장
사꾼임을 기억해 두라. 예기치 않게 상당폭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이런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
은 또한 이곳 시장에 여타 경쟁사 제품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해 이미 정보를 파악해 협상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됐든 이들과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되도록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 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

으면 유리하다. 한편 생산제휴를 제안해 올 경우 외면하지 않고 지불 방식에서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

폴란드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부를 창출해오고

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연한 입장을 취할 줄도 알고
또한 결단력이 강해 위험을 무릎쓴 결정도 종종 내리곤 한다. 당연히 급속히 부
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폴란드측 상대방을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또한 유익하다.
보통 토스트와 폴란드 보드카를 들며 이야기를 나눈다.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가정사를 포함, 다양한 소재가 화제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폴란드는 과거 생산 위주 시장에서 소비 위주 시장

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오래도록 경시되던 광고전략이 판촉 전략에서 점점 그 중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서구 유명 업체들은 이미 폴란드 시장에 에이전트를 구축
해 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광고 수단은 T V/라디오, 인쇄매체, 광고 게시판 등이
다. 폴란드 소비자들은 물품을 소량으로 자주 구입하는 편이다. T V광고에서 볼
수 있는 상표들은 브랜드 제품으로 평가된다. 브랜드 이미지 못지 않게 가격도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국영 기업이나 대규모 공장 등에서는 여전히 위계질서를 엿볼 수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약간의 폴란드어를 익히고 있으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체코나 헝가리 등의 국가와는 동반열에 올

려 언급해도 무난하나 남부 유럽국가나 동부 인근 국가들과는 비교를 삼가

야 한다.

◆ 폴란드인들은 자기 나라가 동유럽에 속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폴란드
에 관해 말할 때 중부 유럽, 혹은 중동부 유럽국가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 폴란드 역사나 카톨릭 교회, 혹 교황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하면 크게 실례
를 범하는 것이 된다.

◆ 폴란드를 방문할 경우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사이가 적합하다. 여름기
간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다.

◆ 또한 폴란드에서는 호텔을 미리 예약해 두는게 좋다. 왠만한 시설을 갖춘
호텔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르샤바에서 유럽 주요 도시로 정기 운항편
이 제공되고 있으며 육로로도 철도를 이용해 각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 종
종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철도를 이용하는게 더 신속하다.
KARKAU, KAT OWICE, GDANSK, POZNAN 등지로 고속철도가 운행중
이다.



◆ 한편 교통편은 우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미리 정해두는게 바람
직하며 아니면 콜택시를 이용하는게 낫다. 택시를 기사와 함께 아예 빌리는
방법도 있다. 큰 호텔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나와 있는, 국제적인 혹은 폴란
드 국내 렌트카 업체를 통해 렌트카를 빌릴 수도 있다. 주행제한속도는 주
거지의 경우 시속 60km, 2차선에서는 90km, 고속도로에서는 110km이다. 도
로망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고속도로 몇몇 구간에서는 트랙터, 자전거,
마차, 도보자가 눈에 띄기도 한다. 따라서 야간에는 가능한 한 장거리 주행
은 피하는게 좋다. 또한 야간에 오래 주차시켜 놓은 것도 삼가야 한다. 절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의 경우 경비원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아야 한다.

◆ 소매치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역이나 도보,상가 등지에서 자주
발생한다.

◆ 이따금 제품의 품질이 거의 비슷해도 점포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

가 있다. 미리 가격 비교를 해보는게 좋다. 이는 소위 비즈니스 센터내 번역
이나 복사 등의 서비스 대행업체에서도 발견된다.



루마니아, 신중한 접근으로 협상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간걸려

1. 사회 및 관습

루마니아인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신봉한다. 로마 카톨릭 교도도 상당수 되
며 작센지방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들과 약 200년전 오스트리아에서 이주한 주
민 가운데는 신교도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종교는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에 외국인과의 상거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절이
나 성탄절은 매우 성대하게 치르며 갓난아이에 세례명을 부여하는 의식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여성들 가운데는 3월 1일 서로간에 애정의 표시로 소위
"Maerchen"이라 부르는 작은 소품을 선물하는 관습이 있다. 보통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인사를 할 때는 대체로 악수
를 나누며 여성에게는 손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인근국 오스
트리아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시간 약속에는 철저한 편이다.

2. 비즈니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이나 국영기관과 접촉할 경우 상대방 파트너가 동료나 부하

직원을 대동하고 면담에 응하는 점이 눈에 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만
특히 처음 접촉을 가질 때는 전화통화보다는 직접 만나보는게 효과적이다. 접촉
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문서상으로 협약한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하다.

한편 루마니아 경제 사정이 나쁠 뿐 아니라 민영화에 따른 변동으로 많은 이들

이 몸을 사리게 되면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

이 자주 눈에 띈다. 따라서 협상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되며 때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음을 염두해

두라. 물론 난항을 겪는다고 단번에 ' No!'라고 밝히면 안된다는 점은 루마니아
바이어들을 만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기본 상식.

결국 루마니아 기업인들과 상담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루마니아인들은 대개 자신의 이해 관계를 잘 따져
협상에 매우 능숙하게 대처할 줄 안다. 구매 결정 요인으로서는 단연 가격조건이
우선시된다.



루마니아측 파트너를 방문할 때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관공서뿐 아니라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는 아직도 위계질서가 뚜렷이 자리잡고 있

고 소개할 때는 먼저 명함을 교환한다.

한편 면식을 쌓기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시회 기간동안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해 관계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잘하면

그곳에서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마니
아 기업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를 선호하며

보통 이런 식사 시간에는 마음껏 들고 마시곤 한다.

광고 전략도 주효하다.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뿐만 아니라 설비재의 경우도 광
고를 통해 폭넓은 구매층을 발견할 수 있다. 광고 매체로는 신문이 가장 선호된
다. 루마니아에는 이미 다양한 광고 대행업체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국
외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T V광고는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 생산
업체들만 내보내고 있다.

설비재를 수출할 경우 금융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 때로 수출 금융 지원이 확
보될 때 비로서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정치 현안이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언급은 삼가야 한다.

◆ 루마니아인을 집시와 동일 선상에 두면 엄청난 결례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

다 이웃나라 헝가리와 비교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라.

◆ 한편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루마니아인들 가운데는 하기에 따라서는 특별

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예상 외로 빨리 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휴가 기간인 7,8월은 방문하기에 적합치 않다.

◆ 루마니아 국내 여행시 장거리 여행은 비행기편을 이용하거나 철도편을 이용

하면 된다. 특히 루마니아 서부를 여행할 경우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게 낫
다. 단 자동차 여행시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밤에는 가급적 여
행을 삼갈 것. 둘째, 속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90km이며 주거지는 60km이다. 또한 주행중 뜻밖의 상황이나



때론 위험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라. 종종 짐마차들이
불도 밝히지 않은채 도로를 달리곤 한다. 주유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분
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준비 사항. 타이어 빵구 등에도 만
반의 준비를 갖춰 놓는게 필요하다. 주차시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도
염두해 두라. 약간의 미화도 지참해 두면 좋다.

◆ 한편 루마니아 보험은 어느 정도 액수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따라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민
사 소송을 제기해 전액 보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 택시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부카레스트 지역 콜택시 전화번호
는 953번이다. 택시를 탈 때는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
야 한다. 택시비는 대개 반올림해서 지불한다. 한편 부카레스트 오토페니 공
항에서 렌트카 업체들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수도 있다. 차와 함께 기사도
고용이 가능하다.



슬로베니아, 협상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경향 보여

1. 개관

기원 후 7세기, 서슬라브족은 카란타니엔 공국으로 통합되었고 이어서 프랑크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3, 14세기에 걸쳐 크레인 공국과 괴르츠 공국은 합스
부르크가 제국에 속했다가 1918년에 이르러서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
아 연합왕국(SHS: 1929년부터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 1941년부
터 1945년까지 나치 점령 기간동안 슬로베니아 해방전선은 나치 독일군과 빨치산
게릴라전을 벌였고 1945년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인민전선에 의해 왕정이 폐지되
고 요시프 브로츠 티토를 초대 수상으로 유고연방공화국이 창설되었다.

1986년부터 발생한 유고슬라비아내 제 민족간 헤게모니 장악 알력이 심화되면
서 1988년 슬로베니아 독립 국가를 향한 열망이 본격화된다. 동년 최초로 야당이
결성되었고 1990년 선거에서는 기독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연합이 다수 의석
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후 국민투표에서
슬로베니아 전체 주민의 88.2%가 독립에 찬성하였고 1991년 6월 25일 드디어 슬
로베니아 의회는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이에 유고 연방군은 슬로베니아를 침략
해 내전이 발발했다. 이어 10일간의 전투 끝에 7월 7일에는 교전 당사자 대표와
EU 대표단이 브리오니 섬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독립은 3개월간 임시 유보
되었다. 1991년 10월 7일 덴 하크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유보기간 종료에 따라 슬
로베니아는 법적으로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완전 독립하고 동시에 독자 화폐인 톨

라(T OLAR)를 유통시켰다. 이후 1992년 1월 15일에는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독립
을 승인받았고 이해 5월 22일에는 유엔에 17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결국 슬로베니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게 되었고 슬로베니아인

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의 슬로베니아 자사에서
는 슬로베니아어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슬로베니아인들은 자신들은 중부
유럽국가로 간주하며 발칸반도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다.

2. 사회 및 관습

슬로베니아 주민 대다수는 로마 카톨릭교 신자들이다. 그러나 동부 지역에는
복음주의 종파들도 있다.

선물은 협상 파트너의 회사내 지위에 알맞은 것을 하면 되는데 볼펜, 캘린더,



서류가방 등의 경품용 선물을 권장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슬로베니아인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못 지켰을 경
우 합당한 이유를 대면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편 사회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

비즈니스상 서로 만날 때 명함을 주고 받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며 레스토랑에

식사 초대하는 것은 정중한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팁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3. 비즈니스

슬로베니아 기업인들과 비즈니스차 협상을 하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

도 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넘어가려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과
협상시 세부적인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전혀 문제될 게 없
어요”,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거예요.” 같은 표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확한
답변과 진술을 정중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한 자세다.

이곳에서는 기업내에서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가 항상 확고한 것은 아니다. 대
기업에서는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동조합의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결정권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자세히 살펴둘 필요가 있다.

슬로베니아에도 어느 정도 시장경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다. 모험적인 의사결
정도 종종 이루어지곤 한다. 한편 영어, 독어, 이태리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도움
이 된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슬로베니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라.(건축가 플레닝, 시인 프레
저른, 작가 칸카, 슬로베니아 언어 창시자인 프리모츠 투르바르 등)

◆ 매너는 오스트리아 등 인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크, 손해를 볼 경우 꼭 보상받으려 하는 등 상당히 실리적

1. 개관

체코슬로바키아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붕괴되면서 토마스 마사릭을 초대 대통령

으로 하여 1918년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신생 공화국은 합스부르크 제
국 산업시설의 약 70%를 인수하여 혜택을 보았고 전반적으로 다수당 체제가 정
착된, 진보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21년 체코 공산당이 설
립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괄목할 만한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
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민족간 알력이 불거지면서 대두된
분열은 1939년 나치 독일에 의해 보헤미아 지방과 모라비아 지방이 병합되면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1945년 독일 패망으로 해방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다시 독립국가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공산당 주도 연립내각이 수립되었다. 1948년부터는 냉전 체제와 더불
어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스탈린 주의가 기세를 부리게 되었다. 이
때부터 체코는 중공업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해 러시아와 인근 동유럽국가들

의 산업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된다. 1968년 알렉산더 두브체크를 정점으로
개혁연합 세력이 결성되면서 사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프라하의 봄
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정치 개혁·자유화 추진 운동은 그러나 동년 8월 소련 주
축의 바르샤바 조약군의 침공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77년 체코 반체제 지식인 1,000명의 서명으로 ‘헌장 77’이 발표되었다. 서명자
가운데는 체코 현 대통령 하벨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르바초프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는 급격한 개혁을 겪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89년 들어 곳곳에서 발생하던 대중시
위는 동독 붕괴와 더불어 가열되어 11월 프라하 거리에서 50만명이 참가한 데모
로 정점에 달하게 된다. 이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압되었지만 마침내 그해 12월,
정권은 비공산 연립 과도정부에 이양되었다.

1990년 6월 1946년 이래 최초로 자유 총선이 실시되었고 체코 지역과 슬로바키
아지역에 각각 비공산당 계열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연정을 구성

하게 되었다. 이후 분리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
키아 공화국이 각각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체코 공화국은 서구 유럽 편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EU
및 EFT A와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EU 가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
며 이미 유럽 회의의 일원이기도 하다.

2. 사회 및 관습

체코 공화국은 기술 및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산업국가이다. 체코인들은 무신론
자 약 40%, 카톨릭교도 39%라는 통계치가 보여주듯 종교적 성향이 크지 않은 나
라이다. 그러나 보헤미아, 특히 모라비아 지방은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강하게 남
아 있다. 보헤미아 지방 사람들은 실용적이나 낭만적인 면도 있으며 제도나 관행
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술적 기질이 강하다. 반면 모라이아인들은 종교성
이 더 강하고 전통을 중시하며 다분히 다정다감한 기질을 갖고 있다.

체코는 약 40년간의 공산주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
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시장 경제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분야는 서부
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

또한 공산통치의 영향으로 서구 유럽 국민들에 비해 개방적이지 못하며 여간해

서는 자기를 표출하려 하지 않는다. 통상 10시 이전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금요일 오후 2- 4시 경에 업무를 마치고 수도 프라하
근처 주말농장에서 가족과 주말을 보낸다.

공용어는 체코어이며 상용어로는 체코어, 독일어, 영어가 사용된다. 팁은 최고
10%까지 지불하면 된다.

3. 비즈니스

체코는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직접 투자비용 및 임가공비도 적게 드는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 및 노동
자들의 의욕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나라의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체코 경제는 아직도 원만한 편은 아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제때에 값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체코 비즈니스맨들은 상당히 실리를 챙기는 편이다. 따라서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하며 특정 거래 관계에서 얻은 이익과 손해를 별개의 것으

로 생각, 과거의 큰 이익이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이익과 상관없이 당장의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면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선물은 여전히 무시못할 관행이다. 인삼차, 전통차, 민속인형이나 공예품 등
을 선물하면 의미있게 받아 들인다.

◆ 예의 범절이나 시간 약속 엄수, 사회규범 등은 오스트리아 등 이웃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택시료는 비교적 싼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간혹 속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발하기 전에 기사에게 내릴 때 출발·도착 장소, 운행시
간, 가격, 운전사 이름 및 택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미
리 언급해 두면 좋다.

◆ 급속한 개방에 따른 차량도난, 주택 절도 등 치안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관
광객의 급증으로 수도 프라하 근교에서는 소매치기 범죄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찰스 다리, 맥도날드, 구시가 광장 등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며 하차시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일행도 의심스러우므로 주의해

야 한다.

◆ 여름 휴가 기간이나 전시회 등의 행사가 열리 시즌에는 숙박장소를 구하기

가 어려울지 모르니 미리 예약을 해두면 좋다.

◆ 체코는 문학, 음악, 연극, 미술분야의 활동이 활발한 문화 국가이다. 따라서
체코 비즈니스맨들과 접촉할 경우 이를 소재로 하여 대화를 해나가면 호감

을 살 수 있다. 가장 일반화된 스포츠는 테니스이며 축구, 아이스하키도 인
기 종목이다.



슬로바키아, 업무상 협상이 끝나면 뒷풀이 자리를 가지는게 좋아

1. 개관

슬로바키아는 기원 후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일부였다가 후에 모라비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이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는 체코
슬로바키아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슬로바키아는 독립
국가를 이뤄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1993년 독립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은 슬로바
키아인들에게는 그만큼 더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통치 종식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벨벳 혁명’
이 발발하여 공산통치가 종식되었다. 1992년 총선을 계기로 연방 분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그 해 7월 슬로바키아는 주권을 선언하고 독자 헌법을 의회 통과시켰
으며 1993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슬로바키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슬로바키아인이 86%로 다수를 차지하며 소수민
족 가운데는 주로 남부지방에 거주하는 헝가리인들이 11%로 가장 많고 이 외에
도 체크인, 집시 등이 있다.

2. 사회 및 관습

일반적으로 서부 지역과 중부지역,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은 뚜렷할 정도로 차이
가 난다. 브라티스라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서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더
발전한 반면 남부와 동부 슬로바키아는 아직도 시골풍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도 서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카톨릭 교도가 전체 인구의 80.3%에 달하며 나머지는 개신교(6.2%), 희랍정교
(3.4%) 순이다. 공산주의 통치가 종식을 고한 후 카톨릭 교도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종교적 활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선물은 작은 기념품이 좋은데 특히 순한 샴페인 같은 게 좋고 여성들에게는 꽃

다발이 환영받는 선물이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역시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
간을 혹 어기더라도 대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맨과
만날 때 항상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고 특히 통상 자주 있게되



는 간단한 접대(차나 술을 함께 들면서 담소를 나눔) 자리에서도 예를 잃으면 이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고만고만한 화제거리라도 못들은 체
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심껏 응수하면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도 여성을 좀더 예의를 갖추고 주의깊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 곳 여성들은 특히 중급 간부직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 사회 생활에서 여
성과 남성은 전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으며 임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기회가 남성에 비해 약간 더 적은 것은 사실이다.

말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Mr., Mrs . 등의 호칭을 직함과 함
께 늘상 사용해야 한다. 서면상 초대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직
함과 이름을 함께 쓰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함만 쓰기도 한다. 명함도 일상
적으로 사용되며 슬로바키아를 자주 방문한다면 슬로바키아어로도 된 것을 준비

해 두면 좋다.

초대는 보통 서면상으로 한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 승낙 여부를 꼭 회신할 필
요는 없다. 소개할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이가 연장자보다 먼저 소개된다.
공식 행사의 경우 자리 배석에도 엄격한 순서가 있다. 비즈니스차 모임을 가질
때에도 슬로바키아측 사람들의 상하 관계를 고려해 자리 배치를 하도록 하라.

대화시 몸짓이나 제스처는 인근국과 거의 비슷하나 다만 너무 계속해서 상대방

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팁은 5- 10% 선이면 무난하다.

3. 비즈니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맨들과 협상에 임할 때 시간 및 협상 주제를 미리 서면상

으로 확정해 두는게 좋다. 또 사전에 양방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처음 대면할 때 회사 판촉물이나 작은 기념품 같은 것을
선물하면 좋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협상이 끝나면 바로 헤어지기보다는 점심이
나 저녁 식사를 통해 마무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협상시 불손하거나 외람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의 에티켓
은 여타 서구 유럽국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 한편 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경영
층의 태도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업무도 팀워크 위주보

다는 직급별 책임하에 추진된다.

한편 디자인, 시장 경제 마인드의 경우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서구 기업들에 비



해 여전히 뒤쳐진 면이 많이 있다. 또 제품 품질도 서구 제품 수준에 달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눈에 뜨인다.

수입품의 경우 일부 특정 소비층은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제품 품질을 고려해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곳 기업인들의

의식속에도 모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경영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안전 중시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는 지불 방식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다 보

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슬로바키아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분야의 활동이 활발하며 연주회, 전시
회 등이 연중 개최되는 등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이 높으므로 이 분야에 관

한 대 화를 나누면 상당히 호감을 살 수 있다.

◆ 한국산 선물은 인삼차 정도가 좋으며 넥타이, 스카프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이면 무난하다.

◆ 택시를 탈 때 도착지를 분명히 말하고 택시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

필 필요가 있다. 택시는 대개 어느 정도 큰 호텔 앞이나 택시 주차장에 대
기 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우는 것은 특히 브라티스라바에서는 일반적인 관행

이 아니다. 이 나라는 택시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으므로 상당한 거리도 택
시를 이용해도 된다. 물론 미리 값을 협상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대중 교통
을 이용할 경우는 미리 표를 구입해 두는게 좋다. 표는 역근방 매표소나 트
라픽(담배 소매점)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다.

◆ 주차할 경우에는 우선 주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대개 자동 판매기에서 구
입할 수 있다. 불법주차는 삼가라. 최근 급속한 개방에 따른 차량도난이 많
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도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비원이 있는 주차
장에 주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슬로바키아에서는 음주 운전이 전혀 허
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해 두어야 할 사실. 종종 음주 운전 단속이 있으
며 위반하다가 걸리면 처벌받게 된다.

◆ 슬로바키아 비즈니스맨들과 협정을 맺거나 할 때 서면상으로 확인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은행을 통한 송금시 상당히 지체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지불과 관련 협정은 가급적 지키도록 하라.



헝가리, 서면상 계약도 향후 추가 협상이 가능

1. 개관

헝가리는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시스템의 정
착, 개개인의 능력 중시, 낯선 사고 체계로의 전환 등 아직까지도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즉 과거 체제가 전환되기 이전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체
제하에 개개인은 다만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던 시스템에서 독립성, 기업가
마인드, 창의성, 이익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
는 것이다. 공산 정권이 몰락하면서 헝가리 주민들 사이에는 서구 수준의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실업 등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주민들 가운데는 불만의 목

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상당수 중산층이 몰락하였고 특히 연금생활
자들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한 장미빛 꿈은 곧 환
멸로 바뀌어 그 결과 1994년 총선에서 과거 공산당의 후신인 사회당이 승리를 거
두게 되었다.

헝가리는 이 외에도 도·농간 격차, 서부·동부 지역간 격차, 연 20%에 달하는
물가상승 등 여러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2. 사회 및 관습

헝가리는 동·서 유럽이 나뉘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헝가리 주민들은 자

신들을 애써 서유럽의 일원으로 여기려 한다. 따라서 헝가리인들과 얘기할 때 소
위 ‘동구블럭’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현재 개혁중인 동구권 다른 국
가와의 비교도 피하는 게 좋다.

헝가리에서는 학위 및 직위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기념 행사같은
자리에서는 상당히 의전을 따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에서
도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게끔 예우해 주면 호의를 살 수 있다.

한편 헝가리어는 어렵다고 소문나 있는 언어이지만 헝가리어를 구사할 수 있다

면 상대방의 갈채를 받고 협상도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다. 간단한 몇마디라도
미리 익혀두면 좋다.

헝가리 바이어들과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당신이 말하는 바를 오해하거나 완

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소지도 있음으로 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헝가리 사람들의 이름은 기타 서구와는 달리 우리식처럼 성이 이름앞에 온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라. 종종 성으로도 쓰이는 말이 이름으로도 쓰이는 사례가 있으
므로 의문나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3. 비즈니스

상당수 헝가리 기업들은 설립된지 기껏해야 7- 8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따라서 회사 신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미리 상대방 기업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해 두는게 필요하다. 첫 대면 때부터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는 게 바람직
하다. 헝가리 수입상들은 계약 체결시 자금 사정상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경쟁사의 경우 이런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신생 기업의 특성상 헝가리 기업인들은 너무 성급하게 회사를 키우려 한다거나

자기 회사의 여건을 과대 평가하는 등 종종 비즈니스상 미숙한 모습을 내비치기

도 한다. 그 결과 협약을 어기는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해결절차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파트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헝가리 기업인들과는 서면상 계약도 추후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두라. 헝가리인들은 협상 능력이 능숙하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유연한 태도를 기대
한다. 우리가 보기에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문제에 대해서도 헝가리 기업인
들은 해결책을 즉석에서 만들어내곤 한다. 이들은 가히 이 분야 전문가라 불러도
좋을 정도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헝가리 파트너와는 협상 여하에 따라 불가능한 게 없다는 믿음으로 상담에

임하라. 사실 좀 헤쳐 나가기 어렵겠다 하는 안건도 진지한 태도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세를 취한다면 타결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찌
감치 포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금물.

◆ 헝가리 바이어들과는 개인적인 면식이 중요하다. 장기적이고 친밀한 관계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 초대할 때 상대방의 부인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이다.



<일간해시 게재용>

이것이 중동 바이어들과의 상담 노하우

국제경제부 양은영

<편집자주>
한 건의 수출이 성사되기까지는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수많

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얼마만큼 매끄럽게
진행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동 바이어와 상담하면서 술자리를 마련
하거나, 상대방의 부인에 대해 지나친 찬사를 늘어놓는다면 이미 그 거래는 실패
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고, 아랍문화에 호감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며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을 할 수 있으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상대 바이어의 국가와 민족,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금기시
하는 것, 선호하는 것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십분 활용함으로써 상대로부터 심
리적 호감을 얻는다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협상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이에 KOT RA에서는 ‘유럽 바이어들과의 상담, 이 점을 주의하라’에 이어 여러 경
험자들의 노하우와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주의해야 할 상대국 문

화, 실제적인 바이어 여행 지침서(Achtung, Kultur! Ein praktischer Wegweiser
für internationale Geschäftsreisen)』를 토대로 중동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주의
할 사항을 연재한다.



국 명 상담시 주의할 점

UAE

- 비지니스에 관한 얘기를 바로 시작하지 말고 가족에 대
한 안부인사 등으로 대화를 시작하라

-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인사와 직접 접촉하라
- 친절과 인내가 필요하다

터 키

- 외국산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좋아한다
- 격식을 중시하므로 소개할 때나 명함에 직책을 밝혀라
-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양보를하여 융통성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라

- 비지니스 상담시에는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케말파샤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시 리 아

- 만년필이나 고급 라이터를 선물하면 좋아한다
-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
- 칭찬을 많이 하라
-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사우디아라비아

- 통신을 통한 접촉보다는 직접적인 접촉이 훨씬 효과적
- 엄격한 종교윤리가 준수되는 국가임을 명심하라
- 가격이 비싼것보다는 특징적인 것을 선물하라
- 여성들은 비지니스 상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생활, 특히 가족을 매우 중시한다

레 바 논

- 비교적 서구화되어 있는 국가
- 식사에 초대되면 거절하지 마라
- 고위급 관계자들은 고급 시거 등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 가격흥정을 할 때는 할인분을 감안하여 최종가격을 가급
적 나중에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 내정이나 인근 중동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라

쿠웨이트

- 겉모습을 중시하므로 가급적 정장차림으로 상대를 만나
라

-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협상의 막바
지에 갑자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개별방문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요 르 단

- 시간관념이 철저한 편임에 유의하라
- 옷차림은 가급적 정장 등 단정한 차림이 좋다
-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 제품의 가격조건을 중시한다



국 명 상담시 주의할 점

이 란

- 주변의 여타 아랍국가와 동일시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
- 비지니스 정장차림은 피하라. 혁명 이후 넥타이를 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통신을 통한 접촉보다는 직접적인 접촉이 효과적이다
- 거래계약 시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외국상표가 부착된 물건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
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 관한 언급은 절대 삼가라
- 시간관념이 철저하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라

- 직함이나 직위를 사용하는데 신중하라
- 유대인 공휴일에는 비지니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여권에 아랍국의 소인이 찍혀있거나 아랍국의 우표가 붙
어 있으면 입국이 거절된다

바 레 인

- 선물을 주면 좋아한다
-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정장차림이 좋다
- 긴 협상 끝에 갑작스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
다

- 개별적 방문은 좋은 비지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UAE, 가족에 대한 화제로 대화 시작

1. 개관

1820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이 지역의 Emirate들은 1971년 독립을 되찾은 후
그 해 12월 2일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움말퀘인, 후자이라 등이 연합하
여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을 탄생시켰고, 이듬해 2월에는 라스알카이마도 동
연방에 가입하였다.

2. 사회 및 관습

석유붐이 일고 서구 산업국가들과 교류가 왕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
특히 지방의 관습은 아직도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종교와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으며, 이에 대한 외부인의 비판에는 감
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아랍인들도 악수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포
옹을 하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일도 흔하다. 대화는 상대방의 건강, 가족, 여행
등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다. 유럽인들도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너무 자세하게 묻거나 불평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질문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되며, 오히려 자녀들 혹은 가족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더 낫다.

외국인 여성이 비지니스 상대일 경우에도 별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예외: 군사
부문)

식사에 초대받은 경우, 보통 식사가 제공되기 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식사가 끝
난 후 커피가 나오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식사할 때 예전처럼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

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음식은 오른손으로 집어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리를 꼬아서 앉게
되는 경우라도 절대로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초대를 하면 커피를 제공하는 일이 많은데, 작은 찻잔에 따라진 커피는 손님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제공된다. 보통 2∼3잔 정도는 마



시게 되는데, 커피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손으로 잔을 가볍게 흔들어 주면
된다.

초대장은 영어로 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아랍어로 되어 있으면 더욱 좋다.

수입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UAE국내에서 금지되는 물품은
없지만, 주류의 판매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선물로도 적당치 않다.

공항이나 호텔의 포터에 대한 팁은 보통 5디람정도가 적당하며, 식당 등에서 종
업원에게는 음식값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팁으로 지불하면 된다.

3. 비지니스

비지니스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 인사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므로 만일 접촉하려고 하는 유력인사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미팅을 연

기하는 편이 낫다. 또한 걸프지역은 호텔체류비나 여행경비가 비싸서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비지니스맨들은 시간 및 지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랍인들과의 비지니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친절과 인내가 요구된다. 아랍인 비지
니스 파트너를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시간약속을 좀처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비지니스에
관한 얘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지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화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대화
를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화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담이 끝나면, 손님을 현관이나 엘리베이터까지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아랍여성들에게 사진기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 술을 마신 것을 남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면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라마단 기간동안에는 공공장소에서 먹지도, 마시지도(물도 안됨) 말고 담배피
우는 것도 금지되나 특급호텔에서는 방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 여성들의 경우 베일을 쓸 필요는 없지만, 노출이 심한 복장은 삼가는 것이 좋
다. 가령 치마는 적어도 무릎까지 내려와야 하며 어깨를 드러내서도 안된다.



- 행정구역 정비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UAE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 택시는 무선통신장비를 갖춘 것이 유용한데, 목적지의 위
치를 택시운전사가 문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부다비에서는 이런 택시들은
“Al Ghazal T axi”라고 표시하고, 두바이에서는 “Gulf Radio T axi”라고 표시한
다. 그러나 무스카트에는 이런 택시가 없다. 일반 택시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택시 운전사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여서 영어나 아랍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은 외국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각 토후국(에미레
트)간에는 버스연결편이 없다.



터키, 가능한한 고위층과 접촉하라

1. 개관

터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지만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투르크족 외에 소수민족으로는 쿠르드족, 그리스인, 아르
메이아인 등이 있다. 1차대전후 무스타파 케말파샤 집권 시 라틴 철자법이 도입
되고, 베일 및 페스(터키의 붉은 모자)가 폐지되는 등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케말
파샤는 터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국민들의 끊임없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기

도 하다.

터키는 영토의 일부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는 쿠르드족의 PKK라는 테러단체와
1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63년 EC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6년 1월1일부로 터키- EU간 관세동맹
이 발효되었다.

2. 사회 및 관습

다른 회교국가들과는 달리 이슬람교가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한
때 종교의식이 부활되기도 하였다. 한편 금요기도와 정오기도는 매우 중시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라마단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비지니

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
나 담배를 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터키 국민들은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까지 세력을 떨쳤던 오토만제국 시대를 매
우 자랑스러워 한다. 오토만 제국의 번성은 아직까지 터키 국민들의 의식속에 뿌
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지배민족”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

선물을 주면 매우 좋아하는데, 특히 외국산 물건은 터키 국내에서 잘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왕
실풍의 기념품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터키의 비지니스맨들은 유럽의 비지니스맨들이 시간에 매우 정확하다는 사실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특히
매너를 중요시 한다. 비지니스 미팅을 하기 위해 접촉할 때도 방문 목적을 곧바



로 말하는 것보다 일상에 대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

탄수 실러 여사가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여권이 신장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농

촌지역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슬람교리에 따른 가부장제가 남

아있다.

일반적으로 터키인들은 격식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소개할 때도 직책
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초대장에도 자신의 직책을 꼭 써놓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말을 걸 때 성 뒤에 “Bey”라는 존칭을 쓰기도 한다.

터키인들은 대개 무뚝뚝한 편이다.

팁은 호텔 등에서 지불하도록 하고, 택시에서는 팁이 금지되어 있다.

3. 비지니스

비지니스 거래에서는 인내와 충분한 시간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러나 터키인 파
트너에게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 거래 시 자리배치는
계약서 작성에 편리하게 이루어지면 된다. 또한 상대가 특히 문서 작성에 있어서
억지를 부려 분위기가 경직되어 거래 자체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를 하는
아량을 보임으로써 “융통성 없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개 사업관계의 결정은 고위층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여서 장관들도 최고위층과의 상의 없이 최종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고용안정에 관한 지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용자에 대한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잦은 해고도 부지기수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반면, 터키 국내물품의 품질보장제도
는 허술한 편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터키에는 여러 개의 민영 T V채널이 있어서 이를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케이블T V가 있어서 외국 방송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랭카드를 이용한
광고와 신문광고 등도 유용하다. 우편광고도 좋기는 하지만, 주소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아울러 사무실 주소나 기타 여러 기관들의 주소도
몇 년 전의 것이거나 이미 없어진 주소일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거래의 개척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성공적인 Contact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장차 사업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오퍼에 신속

하게 답해야 한다. 터키에서도 영어가 가장 중요한 외국어이기는 하나 별로 유창
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비지니스 상담시에는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어떤 경우에도 근대 터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타투르크(케말파샤)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되며,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소수민족
의 문제나 인권탄압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매우 주의해야 하므로 쿠르드 문

제는 아주 친한 경우에만 화제로 삼는 것이 좋다.

- 터키에서는 음주자체를 금하지는 않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고 있
다.

- 버스나 합승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외국인들에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되
나 대부분의 도시에는 깨끗한 택시들이 많아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택
시 운전면허시험이 없기 때문에 택시운전사들의 기능은 훌륭한 편이 못된다.

- 터키는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서 야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치안불안지역인 터키의 동부나 동남부로의 자동차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 군중이 많은 모인 곳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특히 축구경기와 같이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는 곳에서는 격렬한 군중심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신용카드나 유럽은행 수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미달러나 독일 마르크 등과 같은 외화도 소액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외화를 터키리라로 환전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입국시에는 소정의 비자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충분한

액수의 수수료비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시리아, 거래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

1. 개관

수많은 고대문화들, 즉 바빌론,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여러 이슬람왕가,
터키 등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시리아의 역사는 유구하다.
따라서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들을 아랍
-지중해 문명으로 자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치른 탓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며, 따라서 대
화를 할 때도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2. 사회 및 관습

시리아 인구의 85%가 회교도이며, 이중 75%는 순니파, 10%는 시아파이다. 기독
교 인구는 약 10%정도이며, 나머지 5%정도가 유대교 등의 기타종교를 가지고 있
다.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보다는 덜하지만 시리아에서도 이슬람교는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라마단 기간에는 거의
모든 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10%정도가
기독교를 신봉하며, 다마스커스에서는 로마카톨릭 미사가 거행되기도 한다.

저녁식사에 초대받으면 꽃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이 때 꽃은 한다발 정도가 적
당하며, 장미꽃 한 송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도록 한다. 주류를
선물하는 일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주류선물이 좋을지 아닐지 확실하게 알지 못
하는 경우라면, 하지 않는게 좋다. 비지니스 방문이나 초대에는 만년필, 고급 라
이터(대부분의 시리아인들은 애연가이다) 등과 같은 작은 선물이 좋다.

정부부처 인물을 방문하는 경우, 상대방이 하급자라면 광고용 선물이 적합하며
이 때 회사로고가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식 방문시에는 선물
을 처음에 건네주는 것이 좋고, 고위층을 만나는 경우에는 로고나 광고가 없는
개인적인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매우 친절한 편이며, 비니지스 관계에서는 시간을 잘 지킨다. 그러
나 사적인 용무에서는 외국인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편



이다.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초대되면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초대에 응한 시리아 비지
니스맨이 부부동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번에는 꼭 함께 오라는 강요를 하

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인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도 피해야 한다.

시리아 여성들의 권리는 다른 아랍국에 비해 많이 신장되어 있는 편이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는 이슬람 여성들과는 함부로 악수하면 안된다. 그러나 베일을 쓰
고 있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악수를 해도 무방하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식으로 여성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삼가야 한
다. 외국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다. 서양의 여성들은 남자에게 먼
저 악수를 청할 수 있지만, 간혹 시골에서는 이같은 행동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처음에 말을 걸 때는 항상 존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종 성 앞에 직책을 붙이기
도 한다.

외국인인 경우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초대장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또한 초대장
을 보낼 때는 가급적 아랍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대는 보통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서로에 대한 소개방법은
유럽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부부는 보통 나란히 앉는다. 초대를 한 주인은
주빈이나 연장자에게 먼저 자리를 권한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권하
는 것은 친절과 사려깊음의 표현일 뿐, 결코 모욕적인 일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주인은 항상 주빈의 맞은 편에 앉아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의사소통수단으로 신체를 많이 사용한다. 가령 잘 아는 사이에는
우애를 상징하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주의해
야 한다.

식당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체 요금의 10%정도가 팁으로 적당하다.

3. 비지니스

시리아인들은 행동가적 기질이 있으며,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다. 비지니스맨들은
항상 할인을 염두에 두고 최종가격을 가능한한 감추는 경향이 많다. 또한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기 위한 전락으로 대규모 주문을 통해 최종가격을 정해놓고서도 정

작 가격이 내려가면 소량만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는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시리아 비지니스맨들은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종가
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낮은 최종가격을 제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 전화를 통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허다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멸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업의 이름은 대개 기업주의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사업체
가 가장을 사장으로 하여 가족에 의해 운영된다. 이런 경우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며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한편 공기업에서는 위계질서가 매우 강조
된다.

상표권은 잘 보호되는 편이다.

신용장 등 확실한 보증없이는 절대 물건을 인도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시리
아의 비지니스맨들은 매우 유동적이며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따라서 아
주 작은 업체일지라도 매우 큰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시리아에는 대중매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그리 널리 퍼져 있지 않다. 간
혹 국영 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T V를 통한 광고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도 통용이 되고, 동독지역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 비지니스맨들은 독일어도
가능하며, 나이많은 사람들에게는 간혹 불어가 통용되기도 한다. 공식언어는 아랍
어이고 그 중에서도 시리아 방언이 주로 통용된다.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언어로
는 영어가 불어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에는 팩스사용도 가능하나, 전화라인의 상태는 예전처럼 좋은 편이 못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텔렉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시리아인들은 칭찬듣기를 매우 좋아하나 유부녀에 대한 칭찬은 피해야 한다.
가정집에 초대받은 경우에는 그 집 주부의 요리솜씨를 칭찬해주면 되고, 돌아
올 때는 선물이 될만한 것을 남겨두고 나오면 된다.

- 대화의 상당부분은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방문할 때는 가급
적 정장(양복과 넥타이)을 갖추는 것이 무난하다.

- 종교, 정치, 국가의 치안문제 등에 관해서는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은데 시



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요령있게 대답을 회피하되, 지
니치게 이스라엘을 나쁘게 말해서도 안된다. 신용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차나 커피가 제공되면 거절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고 놔둬도 무방하다. 술을
권할 때는 무조건 권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물어보도록 한다.

- 대중교통수단 중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토버스나 미니버스, 합
승택시는 많이 붐빈다. 주요 도시간에는 고급버스편이 연결되어 있다. 택시요
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면 되거나, 탑승 전에 값을 흥정하면 된
다(팁은 별도). 최근에는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예약
을 해야 한다. 도로망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편이며(총길이 30,000㎞), 거의가
포장도로이다. 차량통행은 우측통행이나, 자가운전 시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이 좋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채 운행하
는 차량이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며, 휘발유는 항상 구입할 수
있다.

-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상대방과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이때 경찰은 보
통 개입하지 않는다) 대부분 현금보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 개입하는데, 경찰조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믿을
만한 통역을 구하여 조서의 내용이 사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망사고일 경우에는 사고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는 편이 더 낫다.

- 인물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의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
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군인, 군사시설, 시리아 국기가 게양된 건물 등은
촬영이 금지된다.

- 시리아 국민들은 외향적이며, 친절하고, 정이 많은 편으로 외국인 혐오증 같은
것은 없다. 자제력과 인내심이 많은 편이다.

-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밤에도 섭씨
40도까지 올라감) 건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는 이 시기에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질은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나, 플라스틱병에 담긴 미네랄워터가 권장된다.



-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약품을
챙겨놓는 것이 좋다.

- 음식은 많은 주의를 요하는데, 요리와 음료수는 반드시 고급식당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샐러드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 잘 익히지 않은 육류 등은 피
하는 것이 좋다. 시리아의 식사시간은 대체로 늦은 편이어서 점심은 오후 2시
경, 저녁은 오후 8시경에 시작된다.

- 겨울에는 기온이 0도이하로 가는 일이 많으므로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하며,
여름에는 면직물로 된 옷이 좋다. 저녁시간에 열리는 모임에서도 턱시도나 연
미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 시리아인들은 외모를 중시 여기고 잘 차려입는 것
을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자유 분방한 옷차림, 즉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 소
매없는 상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T V방송은 매일 일정시간동안 영어와 불어 방송을 내보낸다. 단파나 중파 라
디오를 이용하여 유럽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 비록 일주일쯤 지난 것이기
는 하나 특급호텔에서는 유럽에서 나오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구할 수 있다.
신문은 유일한 영자지 “Syria T imes”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랍어로 되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

1. 개관

이슬람력은 예언자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던 서기 622년을 원년으
로하여 음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 아라비아를 올바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632년 예언자 모하메드 사망 이후, 이슬람교는 스페인,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
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성
지 메카를 순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왕가인 Al Saude왕조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또한 이슬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의 파드 국왕은 자신을 황제 대신 “두개의 성지 보호자”로 자처
하고 있다. 사우드 왕가의 시조격인 Mohammed Bin Saud(1703- 1792)는 개혁가
Mohammed Bisn Abd Al- Wahhab와 함께 예언자 모하메드의 진정한 가르침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지금의 국가 기반을 다져 놓았다.

Abdul Aziz Bin Saud에 의해 1902- 1926년에 현 사우디 아라비아의 기초가 마련
되었으며, 1932년에 왕위에 즉위하였다. Ibn Saud는 1953년까지 이 척박한 땅을
통치하였고, 그 때까지만 해도 성지 순례자들로부터의 수입이 주소득원이었다.
Ibn Saud는 현재 Fahd국왕과 재무장관 Sultan왕자의 아버지로서 이 외에도 여러
부인들로부터 얻은 아들이 있다.

건국의 아버지인 Ibn Saud가 죽자 그의 장자 Saud가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낭비
벽이 심하여 왕가와 종교계에 의해 축출되었으며, 1969년 망명 중에 사망하였다.
뒤를 이어 즉위한 Faisal은 Ibn Saud의 두 번째 아들로서 1975년까지 통치하였
다. 뜻밖에 조카에 의해 암살당하기 전까지 Faisal은 그의 부친 재임시에는 외무
장관을 지내기도 하였고, 1954년에 황태자로 지명된 후 수상을 지내기도 하였다.
폭넓은 외교관계를 쌓기 시작하면서 Faisal왕은 노예제도 폐지(1962),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쓴 T V방송도입 등 근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뒤를 이
어 즉위한 Khaled왕은 외교를 당시 황태자였던 현 Fahd국왕에게 일임하였다.
Khaled 국왕 서거 후 왕위에 오른 Fahd국왕은 산업 및 기술발전에 주력하였고,
외교정책을 통해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중동에서의 사우디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2. 사회 및 관습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회전반에서 업격한 종교원리가 통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형법전이나 성문화된 시민권이 따로 없다. 형의 집행은 이른바 샤리아(Sharia)라
는 종교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인들에게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해보
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현지인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해 외국인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지도자들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관장한다. 그들은 기도시간 중의 상점 휴
업, 알맞은 옷차림 등에 대해 감시한다. 사우디의 여성들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외국인들도 다리와 팔을 드러내거나 가슴이 너무 깊게 파인 옷을 입어
서는 안되며, 남성들의 경우에는 짧은 바지차림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수영장, 극장, 영화관 등에 들어가는 것이나, 테니스를 함께 치는 일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서기 622년을 원년으로 삼고 1년이 354일이나 355일로 이
루어지는 이슬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달력에 비해 매년

11일씩 짧아진다. 따라서 휴일이나 공휴일 등은 매년 바뀌지만, 회계연도는 일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

상거래 시 선물을 주는 일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싼 것 보다는 특징있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철저한 남성중심의 사회로서 비지니스에서도 이 원리는 통용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대부분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다니며, 사회생활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여성들은 자동차 운전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
여성에게도 해당된다. 거의 모든 사회시설이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고, 여성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 곳에 오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들

은 적응력, 평정심, 심리적 조절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쇼핑, 방문 등이 많이 제약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도 의사, 교사, 간호원 등
으로 한정되어 있다.

커피나 차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한다. 이 때 잔을 금방 내려
놓지 말고 잠시 손에 잡고 있어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오른
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왼손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신발바닥



이 보이도록 해서도 안된다. 집에 초대받은 경우에는 거실에 들어서기 전에 신발
을 벗는 것도 좋다. 집주인이 집안을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가
정에 술이 있기는 하나, 술을 청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
히 방문객이 술을 원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저녁식사는 늦게 시작되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제공된다. 식사 후 작별인사
를 나누고 손을 씻은 후 돌아가면 된다. 사우디 여성들은 식사에 합석을 안하는
것이 보통이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15%의 서비스요금이 따로 계산되지만, 팁은 별도이다.

3. 비지니스

사우디 비지니스맨들은 본사의 상급자와 대화하기를 선호한다. 대부분 아랍인일
가능성이 많은 현지 대리인들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상담시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데,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해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경
우가 허다하다.

사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문객이나 전화통화로 인해 대화가 종종 깨

지곤 하는데, 이는 매우 흔한 일이며 결코 실례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사우
디 비지니스맨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거나, 상담할 때, 심지어 상대방
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분명한 거절의사도 기대하
기 힘들다. 성급함이나 조급함은 매우 불손한 태도로 간주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그들의 언어나 관습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아랍어로 몇 마디 할 수 있으
면 심리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무실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개인의 차림새에서
는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즉, 신
형모델의 자동차, 고급 시계, 전자제품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사우디 비지니스맨은 친절하고, 주의 깊으며 약간은 거만한 편이다. 비지니스가
처음 시작된 관계일 경우에는 회신에도 매우 신중하게 응하는 편이지만, 진정한
비지니스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지속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직원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고, 정기적으로 상대방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오, 해지기 전 1시간 30분, 해가 질 때, 해가 지고난 후 1시간 30분 등 하루에
4번 이루어지는 기도 시간에는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상담 중에
도 사무실에 딸려 있기 마련인 기도실로 들어가 약 20분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상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고 보면 된다.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는 관공서도 문을 닫으며, 개인
점포는 정오 기도가 끝나면 오후 4시나 5시 사이에 다시 문을 연다. 바로 이 시
간이 비지니스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라마단 기간에는 밤이 되어서야 상
담이 가능하다. 일단 거래상담이 시작되면, 너무 성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
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호의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 본론을 얘기하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계약은 단기로 이루어지는데, 정부 고위관료나 대기업의 최고 경영
층과의 계약은 예외가 되기도 한다.

일간지나 극히 제약적이기는 하나 T V를 통한 광고가 가능하며, 우편을 통한 인
쇄물 대량발송은 통용되지 않는다.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므로 자동전화나 호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팩

시밀리는 필수적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은 사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들 가족사이에 끼어든다거나, 베일로 얼굴을 가린 사우디 여성을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행동은 매우 무례하다고 간주된다. 집을 지을 때도 정
원이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설계되며, 레스토랑에서도 한
가족을 위해 칸막이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

-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길거리나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
워서는 안되며, 술을 권하더라도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류, 외설잡지나 신문 등의 반입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비디오테이프는 일단
압수되었다가 검열 후 돌려주거나 출국시에 돌려준다. 또한 돼지고기나 십자
가 등의 반입도 금지된다. 십자가 목걸이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겉으로 드러
나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록 친애의 표시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의 입맞춤은 금지되어 있다. 기도시간의 준수 여부는 무타바스라고 불리우는
종교지도자들이 감시를 하는데, 이들은 긴 수염을 기르고 짧은 토베를 입었으
며, 검은 고리가 없는 두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다.



- 박람회나 전시회에서도 이들은 진열된 상품을 감시하는데, 무릎을 드러내거나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자의 사진 등은 압수된다. 공공장소에서 사진
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고장사람과

동행하고서야 가능하다.

- 숙박비가 저렴하므로 해외 무역업자들을 위한 호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자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널리 통용된다.

- 시내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다만, 요금미터기를 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
는 택시는 24시간 이용가능하다.

-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만일 사고가 날 경우 잠시 구금되
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레바논,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효과 높아

1. 개관

레바논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기독교계 Maronite파와 프랑스가 수세기 동안 돈독
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회전반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 사회 및 관습

17개가 넘는 각기 다른 종교와 종파가 혼재해 있어서(시아무슬림 35%, 마로나이
트파 25%, 수니파 20%, 드루즈10% 등) 여러 가지 관습이 공존하고 있다. 레바논
은 여타 아랍국가들처럼 이슬람교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식 생활양식도 많이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기독교계 국민들은 상당히 서구
화되어 있다.

일반 가정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으면 안주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주류를 선물하는 경우는 매우 친한 사이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

을 정도면 가능하다. 공적인 선물로는 만년필이나 고급 라이터 정도가 적당하다.
고위급 관계자에겐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고급 시거 등을 선호한다.
공적인 방문시에는 처음에 선물을 건네주는 것이 좋다.

레바논 국민들은 손님접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므로 되도록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국인과는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편
이며, 부부동반 식사모임도 자주 갖는 편이다.

초대는 보통 구두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레바논의 우편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보통이
고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자리에 앉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독교도들은 일반적인 서양예법을 따르지만, 이슬
람교도들은 부부가 서로 곁에 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리를 권할 때는 귀빈
이나 연장자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예의이다.

레바논의 여성들, 특히 기독교계 여성들은 그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있고, 사고방
식도 많이 서구화되어 있다. 이슬람계 여성들의 지위도 많이 신장되고 있다. 외국



인 여성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비지니스맨들은 거의가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직위가 “회장”이나 “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인들은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며, 영
어와 불어가 가능한 편이다.

또한 레바논인들은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편으로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

다. 친한 사이에는 만나고 헤어질 때 세 번 입맞춤하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식당에서는 5∼10% 가량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팁을 지불
할 필요가 없는데, 택시에는 요금 미터기가 없어서 사전에 가격을 흥정하기 때문
이다.

3. 비지니스

레바논 국민들은 자신들이 페니키아인의 후손으로서 상업을 생활양식의 일부라고

여긴다. 가격흥정을 할 때는 할인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종가격을 나
중에 제시한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얻기 위하여 많은 물량의 딜리버리를 제시하
면서 가격을 내린 후 그 낮은 가격으로 소량만을 주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
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상관없이 가격할인을 당연시한다. 전화 한통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일이 간혹 있기도 하나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니다. 거래
시에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히 자그마한 회사들이 많은 것을 약속
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용장이나 믿을만한 보증
없이 함부로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된다. 가급적 관련기관에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레바논의 비지니스맨들은 유동적이고 시장의 상황에 빨
리 대처하는 편이다.

전체국민의 약 10%정도가 부유층으로 고가의 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편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레바논의 시장은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는 매우 중요

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매체(30개의 민
영 T V방송, 일간지, 잡지, 라디오 등)를 통해 광고를 하고, 슈퍼마켓에서의 판촉
행사, 우편 및 팩스를 통한 광고지 발송 등의 형태로 적극적인 광고를 할 수 있
다.

공식어는 아랍어이지만, 비지니스에서는 아랍어, 불어, 영어 등이 혼용된다. 거의



모든 레바논인이 위 세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전화설비는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
션을 할 수 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내정이나 인근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여
러 종교계파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도 대화의 화제로는 적절치

않다.

- 레바논인들은 타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아량도 넓은 편이다. 초대
를 받았을 때는 여주인의 음식솜씨나 식당의 선택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음식이 담겼던 접시나 컵에 무언가(선물이나 팁)를 남겨두
면 된다.

- 내전이 끝난 후 도로망 확충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회도로는 아직 상태가 좋지 않다. 대중교통수단이 매
우 부족하나 택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은 싸지만, 디질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는 금지되어 있다.

- 교통법규가 따로 없다. 따라서 도로주행 중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 시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기후는 온화한 편이나 베이루트에서는 7, 8월에 덥고 습하다.

의료사정은 매우 양호하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
어나 불어가 가능하다. 개인병원에서의 1회 진료비는 대략 US$40정도이며, 왕진
을 했을 경우에는 US$50정도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충분하지만 고지대에서는 조끼정도를 준

비하는 것이 좋다. 베이루트에서는 겨울에 좀 더 따뜻한 덧옷과 우의가 필요하다.
비지니스맨들은 정장차림을 선호한다.

레스토랑은 대체로 훌륭하다. 레바논의 식사시간은 조금 늦은 편으로 점심은 오
후 2시, 저녁식사는 밤 9시에 이루어진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마시지
말고 플라스틱 병에 담긴 미네랄워터를 마시도록 한다.



레바논 전역에서 미화가 통용된다. 따라서 현지에 도착한 후 얼마동안은 소액권
미화를 가지고 있는게 좋다.

입국시 비자수수료는 US$30정도이며, 베이루트 공항이나 기타 국경세관에서 지
불하면 된다.



쿠웨이트, 가급적 정장차림으로 상대를 대하라

1. 개관

1961년 독립한 쿠웨이트는 걸프만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의 팽팽한 세력다툼 속에서 1990년 8월 이라크의 침공을 받았으
나 미국을 필두로 하는 다국적군의 도움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2. 사회 및 관습

쿠웨이트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도 허용되며 종교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방문시 선물증정은 가능하되 선물은 상황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서양인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인격이 높으며 연장자를 우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처음
대면할 때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을 찍을 때는 여성을 우대하고,
군사시설 촬영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쿠웨이트는 남성위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여권의 신장이 이루어지
고 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포옹과 같은 우애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지
만, 여성들과는 신체적 접촉은 물론이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10∼15%의 서비스요금이 계산되지만,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5∼10%의 별도 팁을 주기도 한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정장차림이어야 한다. 겉모습을 중시 여기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업체를 방문할 때는 가벼운 셔츠에 넥타이만 매고 있어도 무방하다.
무더운 여름에는 합성섬유 직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비지니스

협상은 가능한한 (외국인) 매니저와 하되, 협상의 막바지에 최고위층과 직접 대면
할 일이 생기면 또 다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커피, 차, 소프트
드링크 등을 제공하면 되고, 음료를 제공받으면 사양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이 성
사되기까지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판단능력 또한 필요하다.

쿠웨이트에서는 외국인 관리자들이 정확하고 단호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항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웨이트에는 특징적인 시장이 없기는 하지만, 물건의 가격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광고를 할 때는 음주 금지, 베일을 쓴 여성에 대한 접근 금기 등 이슬람 관습을
유념해야 한다.

개별방문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팩시밀리는 거의 필수적
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만 사용한다. 커피나 차를 더 마시
고 싶지 않을 때는 찻잔을 살짝 흔들어 보이면 된다.

- 주류와 외설잡지, 마약, 무기류의 반입이 금지된다. 오락이나 비디오 필름은
검열을 하기 위해 세관에서 압류된다.

- 대중교통은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권장할만 하지는 않다. 따
라서 택시나 렌트카 이용이 더 바람직하며, 특급호텔에서는 원하는 경우 공항
영접 서비스를 한다. 택시운전사들이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랍
어로 된 방문지 주소나 약도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다.



요르단, 개별접촉이 비지니스 성공의 열쇠

1. 개관

요르단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가 1920년 영국 통치령이 되었고, 1946년에 왕
국으로 독립하였다. 요르단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들과의 전쟁, 1967년의 6일전쟁, 그리고 걸프전쟁 등을
겪었다. 1989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당활동이 허용되고 총선이 실시되었다.

2. 사회 및 관습

요르단의 인구는 약 4백만 정도이며, 이중 120만명이 수도인 암만에 거주한다. 인
구의 절반은 아랍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팔레스타인 이주민으로 요르단은 팔레스
타인 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아랍국가이다. 인구의 93%가 이슬람
수니파이고, 6%정도가 그리스 정교도이다.

요르단에서는 시간관념이 철저한 편이다. 옷차림도 남성들의 경우는 넥타이를 맨
정장, 여성들의 경우는 단정한 차림새가 좋다. 여타 아랍국가와는 달리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다. 대화법, 자기소개, 명함교환, 자리배치 등은
서구식과 다를 바가 없다.

팁은 5∼10%정도가 적당하다.

3. 비지니스

개별적인 접촉이야말로 비지니스 성공의 열쇠이다. 따라서 연간 수차례의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 협상을 할 때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요구된다. 개인기업 인사나
정부관리를 만날 때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명심하도록 한다. 요르단 국민들은 시
장경제 원리에 그리 밝지 못한 편으로 물건의 가격조건을 중시한다. 일간지나
T V광고가 허용되며, 전화와 팩시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접촉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이슬람교가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력 9월의 라마단 기간 중에
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음주와 흡연도 금지된다. 이러한 금기사항은
비이슬람교도들에게도 해당된다.

- 이슬람 사원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비지니스 상대와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렌트카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
에 없다. 모든 택시에는 규정된 요금미터기를 갖추고 있다.



이란, 주변 아랍국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금기

1. 개관

이란은 2500년 역사 속에서 매우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주변
의 다른 아랍국들과는 다른 면이 많다. 유럽,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 이란은 그 자신이 주변의 아랍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페르시아 민
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며, 주변 아랍국들과 동일시되면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이란의 생활상에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2. 사회 및 관습

이란인의 기질은 두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며 배짱이
두둑한 면이 있는 반면, 엄격한 종교율법에 의한 제약이 많다. 복장규정, 사교, 행
정, 사법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이슬람적 요소가 깔려 있다. 종교에 기
초한 상황은 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며, 종교율법
만이 유일한 법이다.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전의 “비지니스 정장” 차림은 피해야 하는데, 이란
에서는 혁명 이후 넥타이를 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비
지니스맨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들의 옷차림도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 여성
들이라도 회교율법에 따르는 옷차림, 즉 머리에 두건을 써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체가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

대화 중 제스처를 사용할 때는 서구식 몸짓이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

할 때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종족들간에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란의 불문율이다. 여성들끼리도 남성들처럼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표시한다. 서구에서는 눈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거나
호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이란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간에는 금기
시되어 있다.
이란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특히 예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이란식 예절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
에서 지키는 예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약속한 초대는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초대하는 측이 무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번은 거



절해도 된다.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여성의 지위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남성들은 비지니스나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여성들과 함께 대

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성들과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눈인사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여성들
의 지위는 외부활동에서만 낮은 편이며, 가족 내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는 오히
려 존중되며 별다른 차별이 없다.

3. 비지니스

비지니스상의 중요한 결정은 대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나 서신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협
상에는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적인 대면에서 거의 모든 사항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실질적인 비지니스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거래협상이나 계약시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즉, 사회, 기업, 가족
등의 이익을 더 중시 여긴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는 개인적인 이득에 관한 내
용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제품
광고에서는 개인에의 유용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란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다. 외국상표
가 부착된 물건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란에서는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카리스마를 갖춘 경영자적 기질이 요구된다. 관
리자는 이러한 모범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자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
은 관리자가 가장격인 하나의 가족과도 같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란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 선호한다. 이란인들은 감정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거래성사도 동정심이나 혐오감과 같은 감정에 좌우
되는 경향이 많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이슬람 율법에 따른 옷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만나는 일은 부부, 부녀, 남매지간에서만 허용된다.

- 이슬람교에 대한 언급이나 이란의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도록 한다.

- 인내심이 필요하며, 현지인과의 거래 시에는 시간엄수가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 개인적인 접촉이 거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에는 꼼꼼
하게 챙겨서 서명하도록 한다. 계약서나 신용장은 반드시 상대방의 자필서명
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스라엘, 여권에 아랍국 소인 찍히면 입국 거절

1. 개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1948년 영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국가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3년 9월에는 점령지구에 부분적 자치권을 인정하
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차이는 매우 뿌리깊은 것으로 비지니스에서도

이 둘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사회 및 관습

이스라엘의 비지니스맨은 시간관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
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이를 알리도록 한다.

평등사상에 따라 남녀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함이나 직위를 사용하는데 신중한 편으로, “doctor”칭호는 의사에게만 사용한
다. 자리에 앉는 순서나 방법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일반적인 서구식 방법이 통용
된다.

3. 비지니스

6월에서 9월까지는 가벼운 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팔레스타
인 지방에서는 여름에도 최소한 넥타이는 매야 한다.

상급자일수록 업무 스타일이 느슨하며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광고기법에 따라 시장에서의 인기에 영향을 받는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안식일에는 식당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유대인 공휴일인 Yom Kippur(속죄일)에는 일체의 육로차량운행을 할 수가 없
다.

- 정통 유대인 여성에게는 손에 입을 맞추거나 악수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
다.

- 가자지구에 들어갈 때는 노란색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야 안전하며, 비지니스
상대방이 마중을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예루살렘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

갈 수 있다.

- 유럽이나 기타 아랍 이외의 지역과는 국제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주변 아
랍국(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과는 국제전화나 팩스연락이 불가능하다. 아랍
국 중 유일하게 이집트와 국제전화가 연결되어 있다.

- 이스라엘 국내 여행시에도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 택시나 오토버스 외에 “Sherut”이라는 합승택시가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 여권에 아랍국의 소인이 찍혀있거나 짐에 아랍국의 우표가 붙어 있으면 입국
이 거절된다.

- Yom- Kippur(속죄일), Rosh Hashana(히브리신년), Pessach(유월절) 등 유대인
공휴일 기간에는 비지니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바레인, 오랜 협상 끝에 이루어지는 갑작스런 결정에 대비해야

1. 개관

5000년 역사를 지닌 섬나라국가 바레인은 1961년 독립하였으며, 국민의 2/3가 시
아파이나, 왕가는 수니파이다.

2. 사회 및 관습

바레인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다른 종교도 허용하고 있다.

선물을 주면 좋아하나, 선물을 주고 받을 사람의 지위와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
택하여야 한다.

바레인 국민들은 서양인들이 시간관념에 철저하고 인격자와 연장자를 숭상할 주

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바레인도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이나, 점진적으로 여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만날 때는 명함을 교환하도록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특히 여성과 관련된
매너를 지키도록 해야하며, 군사시설 등을 배경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우애의 입맞춤” 등의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나, 여성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가급적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10∼15%의 서비스요금이 따로 부과된다. 그러나 좋은 서
비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5∼10%의 별도 팁을 주는 것도 좋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정장차림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 업체를 방문할 때는
가벼운 셔츠에 넥타이만 매면 된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합성섬유 직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비지니스

협상은 가능한한 (외국인) 매니저와 하되, 협상의 막바지에 최고위층과 직접 대면



할 일이 생기면 또 다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커피, 차, 소프트
드링크 등을 제공하면 되고, 음료를 제공받으면 사양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이 성
사되기까지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판단능력 또한 필요하다.

바레인에서는 외국인 관리자들이 정확하고 단호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항
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레인에는 특징적인 시장이 없기는 하지만, 물건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광고를 할 때는 이슬람의 규율을 명심하도록 한다(술이나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
진 등은 금지).

개별적 방문은 좋은 비지니스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팩시밀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만 사용하도록 한다. 커피나 차를
더 이상 원치 않을 때는 찻잔을 가볍게 흔들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 주류나 외설잡지, 마약, 무기류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오락이나 비디오 필름
은 검열을 하기 위해 세관에서 압류된다.

- 대중교통은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이용할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택시나 렌트카 이용이 더 바람직하며, 특급호텔에서는 원하는 경우 공
항영접 서비스를 한다. 택시운전사들이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
랍어로 된 방문지 주소나 약도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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